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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 수 단위 : 천명

한국의 부자는 2019년말 

35만 4천명으로전년대비 9.6% 증가

한국 부자의 자산 규모 단위 : 조원

한국의 부자의 자산은 2019년말 

2,154조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

자산 규모별 부자 구분 단위 : 천명, 조원 지역별 한국 부자 수 단위 : 천명

● 5만 이상

● 1만 이상

● 5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자산가: 금융자산 10억 이상 100억원 미만 개인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개인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개인

5.3

5.7
1.8 3.6

10.3

3.0

7.1

4.8

162.4
76.8

4.3

25.4

10.4

5.5

16.1

4.9

7.0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충북

경북

충남 세종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부산
경남

울산

대구

대전부자 구분별
금융자산

초고자산가

901

고자산가고자산가

429429

자산가

823자산규모별
부자 구분

초고자산가

6.4고자산가

24

자산가

32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254 271
310

32314.4%
4.4%

9.6%

6.6%

354

1,729 1,844
2,053 2,01711.3% -1.7% 6.8%

6.6%
2,154

부자중 19%는 시장 변화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

부자중 33%가 자산 이전을 계획
증여와 상속 병행을 선호

부자가 생각하는

장기 유망 금융투자처는 주식

자산 이전 계획

자산 이전 방법

코로나19로 27.5%가 자산가치 하락 경험

수익과 손실 모두 주식에서 많이 발생

수익 발생 자산 손실 발생 자산

수익발생

6.5

손실발생손실발생

27.527.5
변동없음

66.0

평균 
수익률

2.9

평균 
손실률

14.2

주식

65.4

상가

30.8

아파트

26.9

토지

15.4

채권

15.4

펀드

11.5

주식

65.5

펀드

50.0

보험

13.6

상가

13.6

한국 부자는 서울 46%, 경기 22%, 

인천 3%로 수도권에 70.4% 거주

● 50억 미만     

● 50억 이상

펀드

투자/
저축성 보험 

일임형/
신탁 상품

채권

리츠/
ETF

주식

33.6
16.3

28.3
27.6

17.1
10.2

61.8
61.2

3.3
8.2

2.6
3.1

총자산규모별 전체

61.6

26.8

28.0

14.4

5.2

2.8
● 전부상속

●  일부 증여 + 일부 상속

● 전부증여

●  일부 증여/상속 + 일부 기부14.4
15.2

63.6

6.8

● 구체적인 계획있음

●  대략 생각한 계획 있음     

● 계획 없음

4.3 67.0
28.8

코로나19로 인한 포트폴리오 점검 단위 : %



01 I  지난 10년의 금융환경 변화 

02 I  한국 부자 수와 자산 변화 

03 I  한국 부자의 금융 활동 변화 

한국 부자 연구 10년, 
부자의 변화를 보다

특집

PA R T

•  ‘한국 富者 보고서’는 2011년부터 매년 금융자산(현금 및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예치된 자산의 합)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한국 부자’로 정의하며, 한국 부자의 현황과 자산운용 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0 한국 富者 보고서’ PART 1의 제1장 「한국 부자 현황」은 자금순환표(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통계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통계(국세청), KB금융 고객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KB경영연구소의 

추정모형을 통해 추정된 부자 현황입니다.

•  ‘2020 한국 富者 보고서’ PART 1의 제2장 이후로는 전국의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국 부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자산운용행태, 금융인식 및 니즈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세부 내용은 KB금융그룹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1년 첫 ‘한국부자보고서’ 발간 이후 10번째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10년이란 기간은 강산이 한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기술의 엄청난 발전과 

맞물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직접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10년 동안 우리의 삶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을 과학 기술과 사회•문화적 변화 그리고 경제적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자의 자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도 세계 및 한국의 부자 수와 자산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했고,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증가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10년의 변화 속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 ‘스마트폰 열풍’일 것이다. 2010년부터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하고 

스마트폰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었다. 스마트폰 활성화는 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경쟁을 고조시켜 주식 거래 등 금융 거래에서도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증가시켜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부자들도 금융사 직원과의 대면을 통한 

금융거래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를 점차 선호한다고 응답이 늘어났다. 

10년 동안의 한국 부자 수와 자산의 변화와 금융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코로나 19로 재편되고 있는 기존 

세계의 질서와 규칙 속에서도 변함없는 부의 흐름을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2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이 이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뉴노멀 시대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4~2015년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려 하였으나, 2015년 중국발 불황으로 인한 글로벌 불

황과 제조업 구조조정이 겹치며 성장세가 꺾였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도 불확실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 이후에는 기준금리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부터 15세~64세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31년부

터는 총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

고, OECD 자료(2017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43.8%가 중위소득계층의 절반 미만의 소득으

로 살아가는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은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늘

어나면서,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줄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늘어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인구오너스 시대에 

돌입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10년 한국 주식시장은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중국 긴축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하는 등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전세계 경제의 혼돈과 자산시장의 폭락을 극복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시기에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높은 경제 성장률

을 내세워 뉴파워로 등장하였다. 

이후 완만히 성장하던 한국 주식시장은 2017년 IT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이 최대 호황을 맞으며 일시적으로 

코스피 2,500시대를 열었는데, 같은 시기 세계 증시 시가총액 규모도 2016년 대비 22%나 증가하였다. 그러

나 2018년 선진국 통화 긴축과 미·중 무역 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탈리아 재정 불안, 불안

한 국제유가,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 끊임없이 악재가 쏟아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

가 총액 30%가 증발하였다. 이는 한국 경제 규모의 7배가 넘는 규모로, 91개 주요국 주가지수 가운데 80개

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2019년에는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일부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세계 주요 증시의 시가총액이 다시 회복되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2021년이 지나

야 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도 주요국 주식시장은 주식투자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개인투자자의 

가세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한국의 ‘동학개미’, 중국의 ‘청년부추’, 일본의 ‘닌자개미’, 

미국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에 몰리는 ‘로빈후더’들이 공격적 투자를 하며 주식시장의 상승에 기여하

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뉴노멀 현상 심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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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한국 주식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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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주가지수 (단위: point)

2010 20152011 20162012 20172013 20182014 20192007 2008 2009 2020

자료) 한국은행

●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      ● 민간소비증감률      ● 기준금리

저성장, 저금리 시대 (단위: %)

2010 20152011 20162012 20172013 201820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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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부의 성장과 함께 보유한 부를 나눠주는 이전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심화나 자산가치의 변동 등의 화두는 부의 이전에 대한 부자들의 관심을 더 증폭시켰고, 이

러한 전세계적인 현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거 10년간의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 추이를 보면, 2010년 상속·증여는 신고액 기준으로 18조원 규

모에서 2019년 50조원 규모로 약 2.7배 늘었다. 상속재산도 증여재산과 증가추이를 같이 하였다. 상속인 수

도 2010년 4,083명에서 2019년 9,555명으로 2.3배 증가하였다.

IMF의 세계 실질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세계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대 초반인 2012년 

3분기 144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차츰 살아나 2017년 2분기에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뒤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 3분기에는 167로 2000년 이후 최고를 경신했다.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020년 65개국 중 3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10년의 장기 추이로 보면 실질

주택가격은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주택매매가격 지수 추이에서도 알 수 있듯

이,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폭은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과 예상보다 부

진한 국내 경제 성장률 등으로 인해 상승세는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 7월 이후 서울 등 주요 지역에 국

지적 과열이 나타났고, 2019년에는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하락하였으나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상승

률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다.

주) IMF의 세계 실질주택가격 지수: IMF가 분기별로 산출하는 2000년 2분기를 기준(100)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한 세계 63개국의 집값을 단순 평균한 지수
자료) IMF 자료 재구성, KB국민은행 「(월간)KB주택가격동향」

최근 10년 꾸준히 상승 중인 글로벌 주택시장에 비해,
한국의 주택시장은 좀더 완만한 성장세

지난 10년간 한국 부자는
자산의 증가와 함께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 증가

세계 실질 주택가격 지수와 한국 주택가격 지수 추이

● 세계실질주택가격지수      ● 한국주택매매가격지수

2000.Q1 2012.Q32002.Q3 2015.Q12005.Q1 2017.Q32007.Q3 2020.Q12010.Q1

자료) 국세통계

● 피상속인수      ● 상속재산가액

한국의 상속재산가액 추이 (단위: 명, 조원)

2010 20152011 20162012 20172013 20182014 2019

8.6
12.9

9.1
14.6

10.1

16.5

10.4

20.5

10.5

21.4

4,083 
5,452 

4,316 

6,217 

4,600 

6,970 

4,619 

8,449 

4,796 

9,555 

자료) 국세통계

● 신고건수      ● 증여재산가액

한국의 증여재산가액 추이 (단위: 천건, 조원)

80 79 78 81 89 9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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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51

2010 20152011 20162012 20172013 201820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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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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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0.4

23.3

11.2

27.4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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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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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수도권      

● 서울

주택매매가격 
증감률(%)

-4.0

2.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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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계 고자산가(HNWI)의 자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28.2%였으나, 

2020년 25.2%로 감소하였다. 2017년 대비 2018년 총자산 규모가 3% 정도 하락하자 고자산가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늘렸고, 그 결과 2019년 1분기에 총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최대 비중이 

되었다. 반면 ‘주식’은 2013년에서 2020년까지 CAGR 2.1%로 성장하여, 2020년 1분기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자산(30.1%)으로 나타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순위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일본 제외)에서는 2013년도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 2019년에는 ‘부동산’ 비중이 감소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은 2013

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총자산의 49%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주식에 할당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1,080만명이던 세계 고자산가(HNWI)의 수는 연평균(CAGR) 6.8%씩 성장하면서 10년 후인 2019

년에는 1,960만명으로 1.8배 증가하였다. 이들이 보유한 총자산 규모도 연평균 6.3%씩 늘면서 2010년 42

조 8천억 달러에서 2019년 74조 달러로 1.7배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등의 불안 요

소로 전 세계적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총자산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주식시장이 반등

하면서 세계 고자산가 인구와 총자산은 2018년 대비 8% 이상 증가하였다.

2010년부터 10년간
세계 고자산가의 수는 1.8배, 보유 총자산은 1.7배 증가

세계 고자산가 자산 중 최대 비중은
2013년 ‘현금/현금성 자산’에서 2020년 ‘주식’으로 변화

주1) 대체투자: 구조화 상품, 헤지 펀드, 파생 상품, 외환, 사모편드 포함  
주2) 부동산: 1차 거주목적 부동산 제외
자료) Capgemini 자료 재구성

세계 고자산가(HNWI)의 총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

● 주식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부동산   ● 채권   ● 대체투자

2013.Q1 2014.Q1 2015.Q1 2016.Q1 2017.Q1 2018.Q1 2019.Q1 2020.Q1

28.2

20.020.0

15.7
10.1

26.1

26.6

18.718.7

16.4
13.5

24.8

25.6

17.617.6

16.9
13.0

26.8

23.5

17.917.9

18.0

15.7

24.8

27.3

14.014.0

18.0
9.7

31.1

27.2

16.816.8

15.8
9.4

30.9

27.9

15.815.8

17.6

13.0

25.7

25.2

14.614.6

17.1
12.9

30.1
주) HNWI(High Net Worth Individuals): 1차 거주목적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 고객
자료) Capgemini 자료 재구성

● 아시아   ● 북미   ● 유럽   ● 중동   ● 중남미   ● 아프리카

2010 20152011 20162012 20172013 20182014 2019

10.8 15.411.1 16.611.9 18.213.6 18.114.7 19.6

6.5

6.3

5.20.8

0.6 0.2

3.3

3.4

3.10.4

0.5 0.1

3.4

3.4

3.20.5

0.5 0.1

3.7

3.7

3.40.5

0.5 0.1

4.3

4.3

3.80.6

0.5 0.1

4.7

4.7

4.00.6

0.5 0.2

5.1

4.8

4.20.6

0.5 0.2

5.5

5.2

4.50.6

0.6 0.2

6.2

5.7

4.80.7

0.6 0.2

6.1

5.7

4.80.7

0.6 0.2

세계 고자산가(HNWI) 인구 변화 (단위: 백만명)

CAGR 2010-2019 : 6.8%

자료) Capgemini 자료 재구성

세계 고자산가(HNWI)의 총금융자산규모 (단위: 조, 달러)

● 아시아   ● 북미   ● 유럽   ● 중동   ● 중남미   ● 아프리카

● 아시아: 7.8%    ● 북미: 10.7%    ● 유럽: 8.4%    ● 중동: 4.8%    ● 중남미: 11.5%    ● 아프리카: 6.2%

CAGR 2010-2019 : 6.3%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1.6

10.2
7.31.7

1.2

10.8 10.7
11.4
10.1
7.11.7

1.1

12.0

12.7

10.9
7.51.8

1.3

14.2

14.9

12.4
7.72.1

1.3

15.8

16.2

13.0
7.72.3

1.4

17.4

16.6

13.6
7.42.3

1.4

18.8

18.0

14.7

8.02.4 1.5

21.6

19.8

15.9

8.72.5 1.7

20.6

19.6

15.4

8.42.6 1.6

22.2

21.7

16.7

8.82.9 1.7

연성장률(2018~2019)

42.8 58.742.1 63.446.2 70.252.6 68.256.4 74.0

자료) Capgemini 자료 재구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 HNWI 총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단위: %)

● 주식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부동산

● 채권

● 대체투자

아시아 
태평양 

(일본제외)
22.7

24.6

16.7

13.1 22.3

28.2
19.1

17.1

13.7
21.9

2013.Q1
2019.Q1

28.917.5

16.5

14.2
22.9

2019.Q1

22.6

49.4

11.9

9.2
7.0

일본

2013.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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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포브스 글로벌 2000 기업의 시장가치(Market Value)는 총 36조 9,340억 달러 규모였으나 

2019년 포브스 글로벌 2000 기업의 시장가치는 총 56조 8,16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다. 100억 달

러 이상의 시장가치를 가진 기업이 2011년에는 52개였으나 2019년에는 94개로 늘어났고, 이 기업들

의 총 시장가치는 20조 9,540억 달러로 총 시장가치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총 시장가치가 1조 

달러 이상인 산업 분야는 2011년 9개 업종, 784개 기업에서 2019년 19개 업종, 1,015개의 기업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글로벌 2000 기업의 산업 업종을 보면, 은행이 308개 기업으로 가장 많고, 증권사 등 기타 금융 기

업이 145개, 건설이 123개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1년에 비해 2019년 큰 변화 중의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IT 분야’와 ‘소비자 금융산업’의 기업가치 상승이라 하겠다.

포브스 글로벌 2000에 선정된 한국 기업은 2011년 총 47개에서 2019년에는 62개로 31.9% 증가하였다. 

한국 시장가치는 2011년 6천 96억 달러에서 2019년 8천 579억 달러로 약 10년간 40.7% 증가하였다. 시

장가치가 가장 크게 상승한 산업 분야는 ‘반도체’로 2011년 대비 150% 이상 상승하였고, ‘생활 가전’과 ‘바이

오기술 산업’이 2019년도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과거 10년전과 비교하면 한국 기업에서 ‘IT·바이오기술’ 기업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 2010년에는 대기업 오너 

일가 위주였던 ‘한국 50대 부자’ 순위에서도 IT·바이오 관련 사업 운영을 원천으로 한 슈퍼리치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부(富)의 성장을 주도한 산업은
IT 산업과 금융산업

한국 부(富)의 성장은 
IT·바이오 분야 사업 운영이 원천으로 작용

자료) 포브스 글로벌 2000 재구성

글로벌 2000 한국 기업 가치 

자료) 포브스 한국 부자 순위 50 중 일부

한국 50대 부자 순위 변화 (단위: 조원)

순위 이름 자산 원천
1 이건희 7.3 삼성 전자
2 정몽구 3.8 현대자동차
3 이재용 1.9 삼성 전자
4 정몽준 1.6 조선
5 신창재 1.6 교보생명
6 신동빈 1.5 롯데
7 이명희 1.5 신세계
8 정의선 1.4 현대자동차
9 신동주 1.4 롯데 쇼핑
10 최태원 1.2 SK 지주

순위 이름 자산 원천
1 이건희 17.3 삼성, 삼성전자
2 서정진 11.4 바이오기술, 셀트리온
3 김정주 9.6 온라인 게임, 넥슨
4 이재용 6.7 삼성전자
5 김범수 5.2 카카오
6 권혁빈 4.0 스마일게이트 지주
7 최태원 3.3 SK 지주
8 정몽구 3.2 현대 자동차
9 서경배 3.0 화장품, 아모레
10 김택진 2.5 엔씨소프트

2010년 2020년

주)  포브스 글로벌 2000(Forbes Global 2000): 포브스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 2,000개 상장 기업의 연간 순위로, 순위는 판매, 이익, 자산, 시장 가치의  
네 가지 메트릭의 혼합을 기반으로 산정

자료) 2011년, 2019년 포브스 글로벌 2000 재구성

포브스 글로벌 2000 산업별 현황 변화 (2011 vs. 2019)

2011년 시장가치 기준

기업수(개)

784

52

2,000

시장가치(십억 달러)

17,830 

8,746

36,934 

2019년 시장가치 기준

1,015

94

2,000

기업수(개)시장가치(십억 달러)

35,647 

20,954

56,816 

시장가치 
1조달러 
이상 산업

시장가치 
100억달러 
이상 산업

총합시장가치 
1조달러 
이상 산업

시장가치 
100억달러 
이상 산업

총합 시장가치 
1조달러 
이상 산업

시장가치 
100억달러 
이상 산업

총합시장가치 
1조달러 
이상 산업

시장가치 
100억달러 
이상 산업

총합

오일·가스 
에너지

통신
서비스

금속
광업

전기
에너지

투자
서비스

지주
회사의약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소비자
금융 서비스

대형 
금융그룹

중형
금융
그룹

대형
금융그룹

컴퓨터 
서비스

인터넷&
카탈로그

소재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가치(십억 달러)

857.9

609.6

20192011

기업수(개)

62

47

20192011 2019

천연가스
식품 가공

생활 가전

오일·가스 에너지
자동차·트럭 제조

금융 금융 
서비스서비스

반도체반도체

생활 건강바이오기술

2011

전기/전자

중장비

철강

화학

금융 서비스금융 서비스

반도체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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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의 사회·문화적 트렌드를 키워드로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어려울 정도이다. 

불과 10년 사이에 휴대폰이 컴퓨터의 모든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폭

발적으로 성장한 분야는 바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기존 공

중파의 영역을 뛰어넘는 미디어로 성장하였다. 2010년대 들어 IT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간 거래(P2P)가 편리

해지고 모바일 기반 서비스가 활발해짐에 따라,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자전거를 공유하는 ‘따릉이’ 등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경제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경

기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인공지능 기술’은 강력한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현재는 의료, 보안, 자동차, 금

융, 교통,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분야는 K팝이 이끈 K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었다. 중국,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중동, 유럽, 남미

까지 뻗어 나가며 음악, 뷰티, 드라마, 영화, 푸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스마트폰은 이 세상을 모바일 세상으로 변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1년에는 4G LTE가 도입되어 웹 

페이지 로딩, 동영상 재생, 팟캐스트 다운로드 속도가 3G에 비해 놀랍도록 빨라졌다. 빠른 4G 경험으로 인해 

스마트폰은 지난 10년 간 우리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한국정보통신연구원의 패널 조사에 따르면 개인 

휴대폰 보유율이 2011년 89.2%에서 2019년 96.5%로 꾸준히 상승하는 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유

형 중 스마트폰의 비중은 2011년 25%에서 2019년 91.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

용률도 2011년에 16.8%에서 2019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7.7%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자료) 언론 등 재구성

2010년대를 아우르는 사회문화적 트렌드 키워드는
#스마트폰, #공유경제, #인공지능, #K컬처

지난 10년간 모바일 세상으로 변신시킨 주역은
97%에 이르는 스마트폰과 개인 휴대폰 보유 확대

대한민국 10년의 사회·문화적 트렌드 키워드

자료) KISDI, 2019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재구성

개인휴대폰보유율 (단위: %)

2015
n=9,230

2016
n=9,235

2017
n=8,972

2018
n=9,426

2014
n=9.413

2019
n=10,864

2011
n=10,783

2012
n=9,456

2013
n=9,642

92.4
93.2

96.5

94.0
95.0

95.8

89.2

91.2 91.8

자료) KISDI, 2019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재구성

SNS 이용률 변화 (단위: %)

2015
n=9,873

2016
n=9,788

2017
n=9,425

2018
n=9,426

2014
n=10,172

2019
n=10,864

2011
n=12,000

2012
n=10,319

2013
n=10,464

39.9
43.1

47.7
44.2 45.8 48.2

16.8

23.5

31.3

자료) KISDI, 2019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재구성

SNS서비스 이용률 변화 (단위: %)

2012
n=2,423

2019
n=5,178

2011
n=2,011

2014
n=4,056

● 인스타그램   

● 네이버밴드  

● 카카오스토리   

● 싸이월드    

● 페이스북   

● 트위터   

12.6

59.8

20.4

28.0

17.0

31.5

19.4

28.4

4.0

46.4

0.4
5.4

12.4

29.6

0.6
26.3

19.3

10.6

5.3

자료) KISDI, 2019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재구성

휴대폰 유형 (단위: %)

2019
n=10,864

2011
n=10,783

● 5G 스마트폰

● LTE-A 스마트폰

● LTE 스마트폰

● 3G 스마트폰

● PDA 폰

● 키즈폰

● 3G 일반휴대폰

● 2G 일반휴대폰

55.0

5.9

0.4

0.7

24.2

2.1

61.4

25.4

2.8

20.4 1.8
2010 2011 2012 2013 2014

•뉴노멀
•아이패드 출시
•앵그리버드

•인스타그램
•김연아 올림픽 금매달
•아람의 봄

•오디션 서바이벌

•후쿠시마 원전사고

•힐링

•싸이 강남스타일

•애니팡

•모디슈머

•먹방
•유튜브

•세월호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저계급론

•쿡방

•따릉이 서비스
•메르스   

•알파고
•1코노미

•트럼프 미대통령당선
•촛불혁명
•브렉시트

•YOLO
•카카오뱅크
•비트코인

•인공지능 스피커
•5G 이동통신

•소확행
•가심비
•BTS 빌보드 앨범1위 

•평창동계올림픽
•미투
•남북정상회담

•뉴트로
•포미(ForMe)족
•착한소비

•SKY캐슬

•노재팬 불매운동

16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0 한국 富者 보고서     17

➊  

지
난 1

0

년
의 

금
융
환
경 

변
화 



한국부자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한국 부자’로 정의하고 있다. 2010년 16만명이던 

한국의 부자 수는 2019년에 35만 4천명으로 10년만에 2.2배로 증가하였다. 이는 매년 9.2%씩 늘어난 수치

로, 세계 부자 수가 같은 기간 중 매년 6.8%씩 늘어난데 비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전체 인구가 불과 4.3%(연평균 0.47%) 증가한 데 비해 부자 수는 매우 빠르

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가 같은 기간 1,323조원에서 1,919조원으

로 45% 성장한 데에서도 일부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 가계 전체의 금융자산은 2010년 2,186조원에서 2019년 3,760조원으로 1.7

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부자들의 총 금융자산은 1,158조원에서 2,154조원으로 1.9배 증가하여, 과거 10

년간 부자들의 금융자산이 일반 가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부자들의 자산 증

가와 함께 새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자산까지 더해지면서 부자들의 금융자산 증가속도가 전체 가계의 금융자

산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가계의 금융자산 중 부자의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3.0%에서 2019년 57.3%로 부자들

의 부 집중도는 4.3%p 상승하였다.

● 부자의 금융자산      ● 증가율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총액 추이 및 증가율 (단위: 조원, %)

한국 부자 수는 
2010년 16만명에서 2019년 35만 4천명으로 2.2배 증가

한국 부자의 자산규모는 2010년 1,158조원에서 
2019년 2,154조원으로 1.9배 증가

● 부자 수      ● 부자수 증가율

한국 부자 수 추이 및 증가율 (단위: 천명, %) 2010 20152011 20162012 20172013 20182014 2019

12.1

5.4 6.68.2
11.3

6.8

-1.7

9.3 6.8

 1,158  1,221  1,321  1,411  1,542 
 1,729  1,844 

 2,053  2,017 
 2,154 

가계 전체 금융자산 대비 부자의 금융자산 비율  (단위: %)

53.0 53.5 54.0 54.4 55.2
56.6 56.8

58.7 57.0

2010 20152011 20162012 20172013 20182014 2019

57.3

7.09.2 6.6
14.8 14.4

4.6 4.4
9.5 9.6

160 176
207 217

237 254
271

310

354

2010 20152011 20162012 20172013 20182014 2019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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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의 보유 자산 중 50% 이상은 부동산자산, 40% 내외가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2010년대 초반에는 

부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은 하락하고 금융자산 비중은 상승하였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반

대로 부동산자산 비중이 상승하고 금융자산 비중은 하락하였다. 이는 2010년대 초반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격이 약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강세로 전환되면서 부자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부동산 자산 비중의 증가세와 함께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여 같은 

방향으로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7년 주가지수가 급등한 결과로 파악된다. 

2011년 대비 2020년에 부자의 금융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6%p 증가하였고, 주식, 펀드의 비중은 각

각 9%p, 11%p 감소하였다. 기타 중에서는 저축성보험의 증가 폭이 큰데, 2010년대 초반 이후 시행된 저축

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로 일시적으로 비중이 늘었으나, 현재는 IFRS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판매

에 소극적이어서 더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자의 부동산자산 중 10년 전에 비해 증가한 부분은 ‘거주용 주택’과 ‘투자용 주택’으로, 2010년대 후반 서

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보인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거주용 

주택’의 자산 비중이 증가하였고, 50억원이상 부자들은 ‘투자용 주택’의 자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 부자의 자산 중 50% 이상이 부동산자산으로
2016년 이후 부동산 자산 비중과 금융자산 비중 간 갭 확대

주) 중간값 기준, 기타자산 비중은 상기 그래프에서 제외

● 부동산자산      ● 금융자산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

2011

58.1

2016

51.4

2012

59.5

2017

52.2

2013

56.9

2018

53.3

2014

55.7

2019

53.7

2015

52.4

2020

56.6

36.9

43.6

35.6

44.2

37.8

42.3

39.2 39.9

43.1

38.6

부자의 자산 중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중이,
부동산자산은 거주용과 투자용 주택의 비중이 증가

주) 2011년 n=306, 2020년 n=400

한국 부자에 부동산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단위: %)

부동산
자산

13.4 

23.3 

17.1

46.2 

18.2 

20.6 

8.5 

52.4 

2011년
2020년

● 거주용주택   ● 투자용주택   ● 빌딩/상가   

● 토지   ● 기타

총자산규모별

20202011 20202011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0.3 

13.8 

20.2 

16.7

49.3 
10.5 

45.0 

19.7 

24.8 

16.7 

13.0 
7.1 
0.3 

62.9 

20.3 

30.5 

10.3 
0.3 

38.6 

주) 2011년 n=306, 2020년 n=400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단위: %)

금융
자산

20.8 

23.5 

9.4 2.9 

43.3 

9.8

14.5

1.2

15.4

59.2

2011년
2020년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펀드   ● 주식   

● 신탁   ● 기타(보험,채권 등)

총자산규모별

20202011 20202011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21.5 

23.1 

8.9 
3.3 

43.2 

11.2 

14.7 

0.7 15.7 

57.6 

16.1 

26.4 

12.6 
0.3 

44.6 

7.9 
14.2 

1.8 14.9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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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35만 4천명에 이르는 한국 부자가 부(富)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업수익’(37.5%)으로, 2011년 주된 원천으로 ‘부동산투자’를 선택한 경우가 45.8%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2011년 이전 부동산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부동산투자가 부의 원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데 비해, 2010년대 벤처와 스타트업 붐에 따른 성공사례가 나타나면서 사업수익으로 부의 원천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총자산규모별로 부의 원천 변화에 차이가 나타났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10년전에 비해 ‘부동산투자 

수익’이 부의 주된 원천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크게 감소하였고, ‘사업수익’과 ‘근로소득’이 부의 주된 원천으로 

자리잡은 경우는 증가하였다. 반면 50억원이상 부자는 10년전에 비해 ‘부동산투자 수익’이 부의 원천이라는 

응답이 감소하였고, ‘사업수익’도 감소하였다. 이들은 부동산투자나 사업수익보다는 ‘상속이나 증여’ 자산이 

현재 부의 원천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 부자들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특히 부의 원천이 ‘근로소

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이 노동을 통한 수익으로 부를 창출한 경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0년전

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금융투자에 따른 수익이 부의 원천인 부자의 경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한다

는 응답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금리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주가 불안정,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상대적 

자산가치 감소를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2020년 중간값 기준 70억원으로 10년 전 50억원에 비해 1.4배 증가했는

데, 물가 상승, 부자 수 증가 등으로 부자의 기준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부자가 부(富)를 이룰 수 있던 원천은 
2011년 부동산투자에서 2020년 사업수익으로 변화

주) 2011년 n=306, 2020년 n=400

한국 부자의 부의 원천 변화 (2011 vs. 2020) (단위: %)

총자산규모별 부의 원천전체 ● 상속/증여

● 부동산투자

● 금융투자

● 사업수익

● 근로소득

2011 2020

28.4 

8.2 

45.8 

13.7 

3.9 

37.5 

6.8 

25.5 

19.0 

11.3 

50억원이상

2011 2020

32.9

6.4 

28.9 

23.7

8.1

34.2

7.9

44.7

10.5

2.6

50억원미만

2011 2020

27.6

8.2

45.9

14.2

4.1

41.0

7.1 

22.9 

15.4

13.7

+5.3%p

-20.3%p

-1.5%p

+9.1%p

+7.4%p

+1.2%p

-23.0%p

-1.2%p

+13.4%p

+9.6%p

+13.2%p

-15.8%p

-1.5%p

-1.3%p

+5.5%p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기준은
2011년 50억원에서 2020년 70억원으로 1.4배 증가

주) 2011년 n=306, 2020년 n=400

부자에 대한 인식 변화 (2011 vs. 2020) (단위: %)

● 부자라고 생각한다   ●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62.5

37.5 75.5

24.5

전체
2011 2020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금융 상속

부의 원천별

20
11

20
20

20
11

20
20

20
11

20
20

20
11

20
20

20
11

20
20

16.7

83.3

37.8

62.2

18.4

81.6

34.0

66.0

26.4

73.6

41.2

58.8

40.0

60.0

37.0

63.0

23.8

76.2

39.5

60.5

주) 2011년 n=306, 2020년 n=400

부자의 최소 자산기준 변화 (2011 vs. 2020) (단위: 억원, %)

● 2011   ● 2020

중간값(억원)

부자의 자산기준 변화

50.0 70.0

1.4배

30억원~ 
50억원
미만

300억원~
500억원

미만

50억원~
100억원

미만

100억원~
3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6.0 

13.0 13.0 

29.0 

32.0 32.0 
36.0 36.0 

5.3 

1.3 1.3 2.0 

4.0 4.0 
11.5 

13.7 13.7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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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의 투자 성향은 전반적으로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을 합한 ‘안정지향형’이 가장 많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추세적 차이가 나타나는데, ‘안정지향형’은 감소(-20.2%p)한 반면 ‘적극지향형’은 증가

(+13.5%p) 하였다. 저금리 시대로 진입하면서 금융자산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적

극지향형’ 투자성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총자산규모에 따라서도 투자 성향의 변화 차이가 나타나 총자산이 많을수록 ‘안정지향적 투자성향’은 감소하

고 ‘적극지향적 투자성향’은 증가하는 경향이 컸다. 이는 자산이 많을수록 더 크게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성향

이 강하다는 것을 일면 보여주는 바라 하겠다.

2020년 현재 부자들 중 56.8%가 스스로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

고 있다. 스스로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자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

는 부자보다 여전히 비중이 높지만, 이는 2011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결과이다. 2011년에 부자의 66.4%가 

스스로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10%p 정도 감소한 수치이

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에 대해 부자들 스스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

문으로 보인다. 

주) 2011년 n=306, 2020년 n=132

한국 부자의 투자 성향 변화 (2011 vs. 2020) (단위: %)

전체
2011 2020

54.6

24.2

7.5
1.3 

12.4

37.3

20.5

1.8 
9.5

안
전
지
향
형

적
극
지
향
형

31.0

부자의 투자 성향은 
안정지향형이 감소하고 적극지향형이 증가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50억원이상50억원미만

2011

2020

총 자산규모별 투자 성향

35.8 23.7 3.58.7 28.3

-17.6%p +19.3%p+9.5%p

60.5 7.913.2 18.4

38.318.10.4 10.133.0

53.77.51.5 12.325.0

-29.2%p

부자들은 10년전에 비해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아졌다고 생각

주) 전체 2011년 n=306, 2020년 n=400

부자들이 인지하는 금융투자 지식수준 변화 (2011 vs. 2020) (단위: %)

전체
2011 2020

40.0

3.03.3

53.8

33.3

6.9
0.3

59.5

● 매우 낮은 수준   ● 낮은 수준   ● 높은 수준   ● 매우 높은 수준

투자성향별 금융투자 지식수준

안정지향형

2011 2020

54.1

4.9

40.5

0.5

36.4

2.1

55.1

6.4

위험중립형

2011 2020

71.6

8.1

20.3

62.1

2.4

34.7

0.8

적극지향형

2011 2020

66.7

18.5

14.8

78.7

5.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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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투자에 대한 가치관도 10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져, 거주 주택의 마련보다는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

는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과 투자판단에 있어 전문가 의견에 대한 의존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한 투자를 하려

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는 주거 기회비용을 회피하여 다른 고수익 투자처에 먼저 투자하겠다는 의도와 전문

가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투자결정에 참고하려는 의도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자가 보유한 총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 총자산이 많을수록 고수익 상

품에 대한 관심과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하

려는 경향에서 총자산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들은 10년전에 비해 본인의 책임하

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10.4%p가 증가하여 50억원미만 부자들의 7.5%p 증가한 데 비해 상승 폭이 컸다. 총

자산이 많을수록 다양한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거주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고, 그 기반 위에 

고수익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투자자금에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다양한 

투자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점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2020년 현재 부자들의 63.5%가 ‘한번 거래를 시작한 금융사와 꾸준히 거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아직 다수의 부자들이 한번 거래를 시작한 금융사와 꾸준히 거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그

러나 이는 2011년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감소하여 조건에 따라 금융사를 옮기는 거래 행동이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점차 금융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거래를 지속하기보다는 좋은 조건에 따라 금융사를 변경하는 

행동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총자산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부자들에

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을 거래하는 채널에서도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금융사 직원과의 대면을 통한 

금융거래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2011년에 비해 

2020년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금융을 거래하는 경향이 29.4%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이 많

은 50억원이상 부자들에게서 변화 비중(+29.0%p)이 좀 더 크지만 50억원미만 부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비대면 

거래 비중 증가(+27.8%p)를 나타내어, 총자산 규모별로 금융사 거래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부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고수익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판단에 의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

부자들 역시
인터넷/모바일의 비대면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

주) 전체 2011년 n=306, 2020년 n=400

부자의 투자 가치관 변화 (2011 vs. 2020) (단위: %)

2011

2020

전
체

2011

2020

76.5 23.5

76.9 23.1

73.7 26.3

70.5 29.5

44.4 55.6

44.0 56.0

51.5 48.5

68.0 32.0 54.3 45.8

47.4 52.6

5
0
억
원
미
만

2011

2020

57.8 42.264.7 35.3

5
0
억
원
이
상

총 자산규모별

먼저 살 집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의 실력과 

직감을 믿고 

투자한다

먼저 살 집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로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한다

주) 전체 2011년 n=306, 2020년 n=400

부자의 금융 거래 행동 변화 (2011 vs. 2020) (단위: %)

2011

2020

전
체

2011

2020

85.3 14.7

85.4 14.6

84.2 15.8

65.2 34.8

84.6 15.4

85.1 14.9

63.3 36.8

81.6 18.4

5
0
억
원
미
만

2011

2020

52.6 47.460.7 39.3

5
0
억
원
이
상

총 자산규모별

55.3 44.8

57.3 42.7

한번 거래를 시작한 

금융사와 꾸준히 

거래하는 편이다

금융사의 영업점, PB, 

설계사 등 대면으로 

거래하는 편이다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금융사로 

변경하는 편이다

안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금융거래하는 

편이다

26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0 한국 富者 보고서     27

➌  

한
국 

부
자
의 

금
융 

활
동 

변
화 



부자들이 자산을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일부 자산은 증여하고 일부는 상속’하는 방법이

다. 2020년 63.6%가 이 방법으로 자산을 이전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상속과 증여를 혼용한 방법에 대해 

2011년에 65.5%가 이 방법을 선호한데 비해서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외 전부 상속하거나 전

부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의 일부는 상속이나 증여하고 일부의 

자산은 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 1.0%에 불과하던 응답이 2020년에는 

6.8%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 부자도 기부에 대한 생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에 대한 생각은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들에게서 증가폭이 커 2011년 대비 2020년에 7.7%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들은 4.9%p 증가에 그쳤다. 

부자들은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자녀’라고 응답

한 경우가 2011년 98.7%에서 2020년 93.9%로, 자산을 물려주려는 주 대상은 거의 변함없이 ‘자녀’였다. 

10년전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배우자’와 ‘손자녀’로, 가장 크게 증가한 대상은 ‘손자녀’였다. 2011

년에는 9.2%정도만 자산을 이전하려는 대상으로 손자녀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2020년에는 

31.8%로 22.6%p 증가하였다.

특히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들은 ‘배우자’나 ‘손자녀’를 자산 이전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가 각각 66.2%와 

36.9%로 크게 증가하였고,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들의 선호 경향이 소폭 증가하였다.

부자는 보유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상속∙증여와 함께 기부에 대한 관심 증가 

주) 전체 2011년 n=306, 2020년 n=132 (2020년은 자산이전에 대해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운 부자들만 응답)

부자의 자산이전 방법 변화 (2011 vs. 2020) (단위: %)

전체

● 전부 상속   ● 일부 증여 + 일부 상속   ● 전부 증여   ● 일부 상속/증여 + 일부 기부

2011 2020

65.5 

17.4 

1.0 
16.1 

63.6 

6.8 
14.4 

15.2 

총자산 50억원이상총자산 50억원미만

총 자산규모별 자산이전방법

2011

2020

65.810.5 23.7

64.6 7.712.3 15.4

65.41.1 16.916.5

62.76.0 16.414.9

자산을 물려주려는 대상은 자녀가 압도적이나 
10년 전에 비해 배우자나 손자녀 피상속인이 크게 증가

주) 전체 2011년 n=306, 2020년 n=132 (2020년은 자산이전에 대해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운 부자들만 응답) 

부자의 자산이전 대상 변화 (2011 vs. 2020) (복수응답, 단위: %)

● 자녀   ● 배우자   ● 손자녀   ● 형제/자매

2020 2011
자녀

93.9
98.7

2020 2011
배우자

58.3
46.9

2020 2011
손자녀

31.831.8

9.29.2
2020 2011

형제/자매
4.5

2.3

총자산규모별 자산이전방법

5
0
억
원
미
만

전
  체

5
0
억
원
이
상

2011 2020

2011 2020

2011 2020

2011 2020

2011 2020

2011 2020

2011 2020

2011 2020

97.4 91.0

100.0 96.9

48.1 50.7

34.2

66.2

8.6
26.9

13.2

36.9

2.6 3.0

0.0 6.2

-6.3%p

-6.3%p

+2.6%p

+31.9%p

+18.3%p

+23.8%p

+0.4%p

+6.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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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 현황

01 I  한국의 부자수와 금융자산 규모

02 I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03 I  부자의 기준

PA R T

Ⅰ상속/증여로 자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부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자산 이전의 대상으로 자녀뿐만 아니라 

점차 배우자와 손자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와 흐름을 같이 하여 물려주는 자산의 유형에서도 

부동산자산과 함께 금융자산도 물려주려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부자들 중 부동산자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경

우는 2011년(83.7%)과 2020년(85.6%)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비해 ‘보험 외 금융상품’을 

주겠다는 응답은 2011년 75.5%에서 2020년 84.1%로 증가하였다. 

총자산 규모별로는 물려주려는 자산 유형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들은 ‘보험’이나 ‘보

험 외 금융상품’ 등 금융자산을 물려주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0년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총자산 50억원

이상 부자들은 ‘보험 외 금융상품’을 물려주겠다는 응답은 증가하였으나 그 외 ‘보험’이나 ‘사업자산’을 물려주

겠다는 응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부자들의 상속·증여 자산 중 금융자산이 증가

주) 2011년 n=306, 2020년 n=132

상속/증여 자산 유형 변화 (2011 vs. 2020) (복수응답, 단위: %)

● 2011   ● 2020

총 자산규모별 자산이전방법

부동산 보험상품금융상품 
(보험제외)

사업자산

부동산

83.7 
75.5 

35.9 
19.6 

금융상품 
(보험제외)

보험상품 사업자산

부동산 보험상품금융상품 
(보험제외)

사업자산

총자산 50억원이상총자산 50억원미만

85.6 84.1 

36.4 
21.2 

84.0 76.1 

35.4 
15.7 

85.1 89.2 

47.8 

13.4 

81.6 
71.1 

39.5 
47.4 

83.6 81.5 

24.6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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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자수와 
금융자산 규모

CHAPTER

01

본 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의미한다. ‘한국 부자’는 2019년 

말 기준 35만 4천명으로 2018년 32만 3천명에서 3만 1천명이 증가하였다. 35만 4천명의 한국 부자가 전국민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0.69%로 2018년 0.63%에서 0.06%p 상승하였다. 

2019년 부자수 증가율은 2018년 대비 9.6% 증가하면서 2017년 증가율 14.4%에 이어 조사이래 두번째로 높

은 수치를 보였다. KOSPI지수는 2017년 말 2,467에서 2018년 말 2,041로 17.3% 급감했다가 2019년 말 다시 

2,198로 7.7% 회복하였는데, 이로 인해 2018년 부자수 증가율이 낮아졌던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부자수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부자의 금융자산 규모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9년 말 기준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154조원으로 2018년 대비 6.8% 증가, 전년도 증가율 -1.4%에서 상승전환되었다.

‘한국 부자’는 2019년 말 35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9.6% 증가,
2017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초고자산가’는 6,400명으로, 보유 금융자산은 
한국 총 가계 금융자산의 24%인 901조원에 이른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한국 부자’를 좀 더 세분화하여 금융자산 10~100억원 미만의 ‘자산가’, 100억원~300

억원 미만의 ‘고자산가’, 300억원 이상의 ‘초고자산가’로 나누어 보았다. 한국 부자의 90% 이상은 자산가에 해당

하며, 6.9%인 2만 4천명이 고자산가, 1.8%인 6,400명이 초고자산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고자산가

는 한국 인구의 0.012%에 해당한다.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가 가진 전체 금융자산 규모는 2019년말 기준 각각 823조원, 429조원, 901조원으

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가계 금융자산의 21.9%, 11.4%, 2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자 1인당 평균 금융자

산을 추정해보면, 한국 부자의 평균 금융자산은 60.8억원으로 자산가는 25.4억원, 고자산가는 176.4억원, 초고

자산가는 1,398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을 가진 한국의 초고자산가는 인구의 0.01%에 불과하지만, 한국 가계 금융자산의 24%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1,398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부자수 추이  (단위: 천명)그림 01

 

2015 2016 2017 2018 2019

271
310 323

254

354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추이  (단위: 조원)그림 02

 

2015 2016 2017 2018 2019

1,844 2,053 2,017
1,729

2,154

2018

2019

자산규모별 부자 구분  (단위:  천명)그림 03 부자 구분별 금융자산 규모 (단위:  조원)그림 04

2018

2019

 22 

 384 

24

 429 

 5.7 

 883 

6.4

 901 

 296 

 749 

324

 823 

주)  자산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개인,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
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개인,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개인

 

주)  자산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개인,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
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개인,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개인

 

● 자산가

● 고자산가

● 초고자산가

● 자산가

● 고자산가

● 초고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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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70.4%가 집중되어 
있고, 그 외 부산, 대구, 경남 지역 순으로 부자가 많이 살고 있다

한국 부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45.8%인 16만 2천명이 서울에 살고 있으며, 경기(7만 7천명), 부산(2

만 5천명), 대구(1만 6천명), 인천(1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한국 부자의 

70.4%(전년 대비 +0.8%p)가 살고 있으며, 인천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에 16.7%(-0.6%p), 경기도를 제외한 기

타지방에 12.9%(-0.3%p)의 부자가 살고 있다. 한국 부자의 수도권 비중은 전년도 69.6%보다 0.8%p 증가하면

서 70%를 돌파하였다. 

서울 내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집중도가 높아 서울에 사는 부자의 46.7%(전년 대비 

+0.1%p)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그 외 서울 강북지역에 32.7%(-1.0%p),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강남지역에 

20.7%(+1.0%p)가 거주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부자는 총 3만 1천명이 증가하였는데, 서울 및 
수도권에서 2만 4천 7백명이 증가하였다

한국 부자는 2018년 32만 3천명에서 2019년 35만 4천명으로 3만 1천명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부자의 

70.4%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의 부자수 증가폭이 크다. 서울 부자는 2018년 14만 5천 4

백명에서 2019년 16만 2천 4백명으로 1만 7천명이 증가하였고, 경기 부자는 7천명, 인천 부자는 7백명이 증가

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서만 2만 4천 7백명이 증가하였다. 서울에서 증가한 1만 7천명의 부자 중 8천명이 강남 3

구에서 증가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외 가장 많은 부자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으로 2018년(2만 3천 6백명) 

대비 2019년(2만 5천 4백명)에 1천 8백명이 늘었으며, 대구시 1천 2백명, 경북 900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역별 부자수 현황 (단위: 천명)그림 05

 

5.3

5.7

1.8 3.6

10.3

3.0

7.1

4.8

162.4
76.8

4.3

25.4

10.4

5.5

16.1

4.9

7.0

● 5만 이상

● 1만 이상

● 5천명 이상

● 5천명 미만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충북

경북

충남 세종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부산

경남

울산

대구

대전

 

● 2018년

● 2019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7.1 7.1

145.4  
162.4 

69.8 76.8

23.6 25.4 

4.8 4.9

14.9 16.1 

5.5 5.5

9.7 10.4 

지역별 부자수 증감 (단위: 천명)그림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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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부집중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성북구, 용산구, 영등포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초고자산가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별 ‘부

집중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부집중도 지수’는 자치구별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총액 비중을 자치구별 부자수 

비중으로 나눈 것으로, 이 지수가 1을 넘으면 해당 지역의 부집중도가 높아서 초고자산가의 비중이 더 높음을 의

미한다. 

분석 결과, 2019년에도 여전히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성북구, 용산구, 영등포구의 6개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국 부자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56.6%와 

금융자산 38.6%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 회원권이

나 예술품 등 기타자산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부자

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

고 있는데, 최근 주택가격, 특히 고가 아파트 가격 급등

에 따른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

인다. 국내 일반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72.1%와 

금융자산 17.2%로 구성되어 있는데1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일반 가구의 두 배 이상으로 높다. 일반 가구의 

경우 자산 대부분이 시가 수억원 내외의 주택 한 채와 금융자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게 형

성된다. 

*  이하(Ⅰ-2)부터는 한국 부자들의 생활 및 금융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자산 10억원이상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됨

1　 통계청(2020),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재분석(전월세보증금 5.9%를 부동산자산에 포함하여 분석)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CHAPTER

02

부자의 총자산은 56.6%의 부동산자산과 38.6%의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동산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서울시 자치구별 부집중도 지수그림 07

주)  부집중도 지수 = 자치구 부자들의 금융자산 비중 / 자치구 부자수 비중, 부집중도 지수가 1 이상이면 부자수 대비 금융자산이 많아 부가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고 고자산가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의미

 

● 부집중도 지수 0.8이하

● 부집중도 지수 0.8초과~1.0     

● 부집중도 지수 1.0초과 

강남구

광진구

구로구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동작구

용산구

강서구

마포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초구

노원구

금천구

성북구

강동구

동대문

양천구

은평구

관악구

서대문

강북구

중구

중랑구

주1) 기타 포함 100%. 기타는 그래프에서 제외
주2) 중간값 기준 
 

● 부동산자산     ● 금융자산

2016 2017 2018 2019 2020

52.2

44.2

53.3

42.3

53.7

39.9

51.4

43.6

56.6

38.6

부자의 자산구성비 추이  (단위: %)그림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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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총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부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은 총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총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자산 비

중이 높았다. 이를 확인하고자 총자산 규모별로 부동산자산 비중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부동산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가구는 ‘총자산 30억원미만’ 부자에서 28.6%,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에서 85.3%, ‘총

자산 50억원이상’ 부자에서 74.0%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 비중이 66.7% 이상인 가구로 한정하면 ‘총자산 30

억원~50억원미만’ 부자에서 31.3%,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에서 39.3%로 나타났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부동산자산 비중 중간값은 61.4%로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의 63.6%에 비

해 적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 중에서는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의 절반 이하인 경우가 26.0%로 금융상품에 절

반 이상의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총자산이 많아

질수록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주주택 제외시 총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부동산자산 비중이 
5.7%p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은 투자자산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을 보기 위해 거주주택을 제외한 수

치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거주주택 제외 시, 총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5.6~5.7%p 가량의 부동산자산 비중 하

락이 나타났다. 

‘총자산 3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부동산자산 비중이 1/2 초과인 경우가 28.6%에서 14.3%로 절반으로 감소하

였으며, 부동산자산 비중이 1/3 이하인 경우가 27.3%에서 44.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총자산 규모가 30억

원이하인 경우는 거주주택을 제외하면 투자자산의 대부분이 금융자산임을 의미한다.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자산 비중이 2/3 초과인 경우가 크게 

감소하였고, 부동산자산 비중이 1/3 초과 ~ 1/2 이하인 경우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자산이 50

억원 미만이면 부동산 자산이 1/2 초과 ~ 2/3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총자산이 50억원을 넘어서면 

투자자산의 분포가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자산별 부동산자산 비중 분포 (단위: %)

주1) 부동산 비중 = 부동산자산 / (부동산자산 + 금융자산)   중간값  (42.2%,   63.6%,    61.4%)
주2) 총자산 30억원 미만 부자는 금융자산 10억원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자산 비중이 ⅔를 넘을 수 없음
 

⅓이하 ⅓초과~
½이하

½초과~
⅔이하

총자산 30억원미만

⅔초과

44.2

28.6

0.0

27.3

⅓이하 ⅓초과~
½이하

½초과~
⅔이하

총자산 30~50억원미만

⅔초과

8.7

54.0

31.3

6.0

⅓이하 ⅓초과~
½이하

½초과~
⅔이하

총자산 50억원이상

⅔초과

12.7

34.7
39.3

13.3

그림 09

중간값 
42.2%

중간값 
63.6%

중간값 
61.4%

거주주택 제외 투자자산 비중 분포 (단위: %)

주) 거주주택 제외 부동산 비중 = 거주주택 제외 부동산자산 / (거주주택 제외 부동산자산 + 금융자산)  중간값 36.5%, 58.0%, 55.7%
 

⅓이하 ⅓초과~
½이하

½초과~
⅔이하

총자산 30억원미만

⅔초과

41.6

14.3

0.0

44.2

⅓이하 ⅓초과~
½이하

½초과~
⅔이하

총자산 30~50억원미만

⅔초과

14.7

66.0

11.38.0

⅓이하 ⅓초과~
½이하

½초과~
⅔이하

총자산 50억원이상

⅔초과

21.4

35.3
27.7

15.6

그림 10

중간값 
36.5%

중간값 
58.0%

중간값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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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의 총자산 항목 중, 거주주택의 비중이 26.1%로 가장 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빌딩/상가의 비중은 크게 하락하였다

한국 부자들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거주주택이 26.1%로 가장 비중이 크다. 고가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

서 거주주택 비중이 전년도 19.7%에서 6.4%p나 상승하였다. 그 뒤로는 유동성금융자산(16.2%), 빌딩/상가

(12.0%), 거주외 주택(10.4%), 예적금(9.3%)이 뒤를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에는 빌딩/상가 비

중이 17.9%로 2위였고, 유동성금융자산이 14.0%로 3위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빌딩/상가의 가치가 하락

하고, 시장 급변동에 따른 유동성자금 확대 보유로 두 자산의 순위가 바뀌었다. (4장 코로나19 영향 분석 참고) 

자산별 보유율은 예·적금과 투자/저축성 보험의 보유율이 각각 82.0%, 80.0%로 5명중 4명의 부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은 67.5%로 3명 중 2명가량이 보유하고 있다. 그 뒤로는 회원권(56.3%), 펀드(55.0%), 거주외 주택 

(51.5%)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펀드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보유율이 10%p 이상 하락

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가치 급락으로 투자를 정리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빌딩/상가, 토지/임

야, 채권, 예술품이 그 뒤를 이어 20~40% 가량의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부자들은 보유한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토지/임야, 회원권, 채권, 
예술품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확대한다

부자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거주주택으로 26.1%를 차지하였다. 거주주택 제외 투자자

산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자의 총자산 규모에 따라 투자여력과 관심영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

저,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거주주택 비중이 19.9%인데 비해 50억원미만 부자는 30.8%로 총자산의 1/3

에 육박하고 있다.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거주주택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자산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거주주택 비중이 적은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빌딩/상가’ 비중이 18.2%로 총자산 50

억원미만(7.3%)에 비해 2배 이상 크다. 빌딩/상가는 두 그룹간 보유율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데, 총자산 50억

원미만 부자 중 빌딩/상가를 보유한 경우는 24.7%인데 비해 50억원이상 부자는 60.1%가 빌딩/상가를 가지

고 있어 보유율 격차가 가장 큰 자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거주외 주택, 토지/임야, 회원권, 예술품, 채권 등에서 총자산 규모별로 보유율에 10%p 이상의 현저

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총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더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별 보유율 (단위: %)그림 12

주)  보유율 100%인 현금, 요구불/수시입출식예금, 거주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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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5.0

23.5

67.5

82.0

6.5 10.5

80.0

51.5

40.0

토
지
/
임
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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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예
술
품

56.3

22.0
31.5

부자의 자산 세부구성비 추이 (단위: %)그림 11

주1) 유동성금융자산 = 현금+수시입출금+MMF/MMT
주2) 개인 구성비의 평균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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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2.0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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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8

기
타

4.9

주) 보유율 100%인 현금, 요구불/수시입출식예금, 거주주택 제외
 

예
적
금

펀
드

채
권

주
식

리
츠
/
E
T
F

일
임
형
/
신
탁

보
험

거
주
외
주
택

빌
딩
/
상
가

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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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회
원
권

예
술
품

-3.2
12.6 6.36.3 0.8 8.0

-7.5
17.2

35.4
16.8 13.9 14.2

● 5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 보유율 격차(%p)

자산규모별 자산 보유율 차이 (단위: %, %p)그림 14

기
타

3.95.6

주1) 유동성금융자산 = 현금+수시입출금+MMF/MMT
주2) 총자산 50억원미만 n=227, 50억원이상 n=173
 

● 5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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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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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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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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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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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주
외
주
택

11.9
9.2

빌
딩
/
상
가

18.2

7.3

토
지
/
임
야

6.1
3.8

총자산규모별 자산 비중 차이 (단위: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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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자라면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총자산 70억원 이상은 되어야 부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중간값으로 응답자의 분포를 하나의 값으로 대표하기 위해 중간값을 사용하였다.

부자의 기준으로 총자산 50억원 미만을 선택한 부자는 전체 27.5%이고, 100억원초과를 선택한 부자가 16.0%

로 1/2정도 부자들(55.5%)은 부자의 기준으로 총자산 ‘50억원~100억원’을 생각하고 있다.

부자의 기준

CHAPTER

03

한국 부자들은 총자산이 
70억원은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였다

부자들은 총자산 기준 ‘60억원이상’,
부동산자산 기준 ‘40억원이상’일 때 자신이 부자임을 자각한다

한국부자 중 37.5%는 ‘지금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비율은 자신이 보유한 총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

를 보이는데, 총자산이 ‘10억원이상~30억원미만’인 경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9.3%에 불과하지

만, 총자산 80억원이상인 경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8.5%로, 총자산이 많을수록 자신이 부자임을 

자각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외로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구간에 진입한 부자의 경우 ‘10억원~30억원미만’에 비해 오히려 자신을 부

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다. ‘50억원~ 60억원미만’ 부자부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시 높게 나타

나다가 ‘60억원이상’ 부자부터 절반 이상이 자신을 ‘부자’라고 인식한다. 

부동산 자산규모별 부자 자각도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동산 자산규모 15억원 미만 부자의 경

우 자신을 부자라 생각하는 비율이 36.8%에 이르지만 ‘15억원~40억원미만’ 구간에서 낮아지다가 40억원 이상

에서 50%를 넘어선다. 이는 부동산 자산의 경우 ‘40억원’이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선이기 때문이다.

6.3
9.3

2.8 2.8

26.5

18.0

2.52.0
5.5

2.8
4.8

2.5 1.0

주) n=400
 

(억원)

부자의 기준 금액 (단위: %)그림 15

3001501008070605040302010 200 500

자산 규모별 부자 자각도 (단위: %)그림 16

주) 전체 n=400
 

부동산 자산규모별

15억원 
이상

(n=150)

75.3

24.7

25억원 
이상

(n=128)

67.3

32.7

40억원 
이상

(n=45)

45.9

54.1

15억원 
미만

(n=77)

63.2

36.8

전체

37.5

62.5

총자산규모별

30억원
이상

(n=83)

81.9

18.1

40억원
이상

(n=69)

71.0

29

50억원
이상

(n=44)

68.2

31.8

60억원
이상

(n=56)

48.2

51.8

80억원
이상

(n=56)

31.5

68.5

10억원
이상

(n=75)

70.7

29.3

● 부자이다     ● 부자가 아니다

중간값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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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투자 행태

01 I  부자의 투자 성향

02 I  부자의 투자 행동

03 I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PA R T

Ⅱ



투자성향은 자산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모았을 지가 궁금한 상황에서 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부자는 일반인에 비해 공격지향적 투자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익률만큼 손실률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의 비율은 일반인은 8.7%이지만 부자는 22.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는 ‘공격투자형’의 경우 금융자산 30억원이상에서 6.0%, 30억원미만에서 0.3%

로 자산이 많을수록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부를 증식하려는 니즈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자의 
투자 성향

CHAPTER

01

한국 부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공격지향적 투자성향을 보이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더욱 공격지향적 투자성향을 보인다

부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투자 지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며,
투자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자신의 투자 지식수준을 높게 평가한다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부자들의 56.8%는 자신의 지식수

준을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높은 수준 이상이라 생각하고 있다.

투자 지식수준에 대한 자신감은 금융자산규모별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투자 지식수준이 ‘높은 수준’ 이상이

라 생각하는 비율은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60.0%, 3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55.5%로 금융자산규모

와 무관하게 절반 이상의 부자가 자신의 투자 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금융상품 투자 지식수준은 투자성향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보일수록 본인의 

지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극지향형 투자성향을 가진 부자의 경우 ‘투자의사 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

험이 없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 응답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으며 84.3%가 본인의 투자 지식이 높은 수준 이상이

라 생각하고 있다. 중립형의 64.5%, 안정지향형의 38.5%가 본인의 투자 지식이 높은 수준 이상이라 생각하는 것

과 비교했을 때, 적극지향형의 투자 지식수준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투자 

자산을 운용하며 경험치가 높아져 스스로 투자 지식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주1) 일반인 n=3,000 (2018 KB 골든라이프 보고서)
주2) 부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개인, n=400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부자일반인

금융 투자성향 비교(부자 vs. 일반인) (단위: %)그림 17

9.5 

37.3 

31.0 

20.5 
1.8 

40.4 

37.3 

13.6 
6.4 
2.3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주) 전체 n=400,  30억원미만 n=300,  30억원이상 n=100
 

30억원이상30억원미만전체

금융자산규모별 금융 투자 성향  (단위: %)그림 18

9.5 

37.3 

31.0 

20.5 
1.8 

10.0 

39.7 

30.7 

19.3 
0.3 

8.0 

30.0 

32.0 

24.0 

6.0 

● 매우 높은 수준

● 높은 수준

● 낮은 수준

● 매우 낮은 수준

주) 전체 n=400,  30억원미만 n=300,  30억원이상 n=100
 

30억원이상30억원미만전체

금융자산규모별 투자 지식수준 비교  (단위: %)그림 19

3.0 

53.8 

40.0 

3.3 

2.3 

53.3 

41.0 

3.3 

5.0 

55.0 

37.0 

3.0 

● 매우 높은 수준

● 높은 수준

● 낮은 수준

● 매우 낮은 수준

주) 적극지향형 n=89,  중립형 n=124,  안전지향형 n=187
 

투자성향별 투자 지식수준 비교  (단위: %)그림 20

적극지향형

5.6 

78.7 

15.7 

중립형

2.4 

62.1 

34.7 

0.8 
안전지향형

2.1 

36.4 

55.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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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부자들 중 80%가 거주외 부동산을 보유하

고 있으며 상가(44.3%), 일반 아파트(41.5%), 토지/임

야 (39.0%)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거주외 부동산 종류별 현재 보유중이라 응답한 비율

은 금융자산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금융자산 30억

미만 부자의 경우 일반 아파트(37.4%)를 보유하고 있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상가(36.6%)와 토지/임야

(34.9%) 보유 응답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금융자산 30억이상의 경우 상가(64.8%)를 보유

하고 있다는 응답이 일반 아파트(52.3%)와 토지/임야

(50%)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오피스빌딩을 보유중이라는 응답이 30억이상에

서 13.6%로 30억원미만의 3.4% 대비 높았는데, 이는 

자산이 많을수록 상가, 오피스빌딩과 같이 임대료를 통

한 현금흐름과 동시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주

외 부동산 투자 니즈가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부자의 
투자 행동

CHAPTER

02

부자들의 거주외 부동산 보유 비율은 ‘상가’, ‘일반아파트’, 
‘토지/임야’ 순이고, 자산이 많을수록 ‘상가’의 보유 비율이 높다

거주외 부동산 보유 부자의 평균 전·월세 임대보증금 금액은 7억원이었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전세보다는 월세를 보유한 경우가 더 많았다

거주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 중 47.5%가 전세와 월세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전세 보유는 32.2%, 

월세 보유는 20.3%로 나타났다. 전·월세 보유 현황은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금융자산 30억원 

미만의 경우 전세가 39.7%, 월세가 18.5%, 둘 다 보유가 41.8%로 전세만 보유한 경우가 월세만 보유한 경우보

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전세 12.5%, 월세 25.0%, 둘 다 보유가 62.5%로 월세 

보유가 2배 이상 높았다.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시세차익 중심 투자에서 점점 상가, 오피스빌딩 등 임대료를 통한 

지속적 현금흐름 발생이 가능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전·월세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은 평균 7억원이었다. 금융자

산 30억원미만의 부자가 전·월세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의 평균은 5억 8천만원이고, ‘3억원 이상~5억원 미

만’ 받고 있다는 응답이 20.9%로 가장 많았다. 30억원이상의 경우 받은 임대보증금의 평균은 10억 1천만원이고, 

‘10억원 이상’ 받고 있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규모별 거주외 부동산 보유   (단위: %)그림 22

주1) 전체 n=323,  30억미만 n=235,  30억이상 n=88
주2) 복수응답
 

● 전체     ● 30억 미만     ● 30억 이상

상가

일반 아파트

토지/임야

오피스텔

다세대/연립(빌라)

재건축 아파트

단독/다가구

오피스빌딩

41.5

39.0

18.9

44.3

11.1

10.5

6.8

6.2

37.4

34.9

18.3

36.6

11.5

11.5

6.4

3.4

52.3

50.0

20.5

64.8

10.2

8.0

8.0

13.6

전·월세 임대 보증금 금액 현황   (단위: %)그림 24

주) 전체 n=323,  30억미만 n=235,  30억이상 n=88
 

● 전체     ● 30억 미만     ● 30억 이상

없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5

9.0

11.8

9.9

19.2

19.2

20.4

10.2

8.9

13.6

11.9

20.9

18.3

16.2

11.4

9.1

6.8

4.5

14.8

21.6

31.8

거주외 부동산 전·월세 보유 현황   (단위: %)그림 23

주) 전체 n=202,  30억미만 n=146,  30억이상 n=56
 

● 전세     ● 월세     ● 전·월세 둘 다

32.2

20.3

47.5

전체

39.7

18.5

41.8 30억
미만

12.5

25.0

62.5

3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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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종신보험과 저축성보험 보유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간병보험과 저축성보험 보유 비율이 높았다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보험상품 보유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금융자산 

30억원미만에서 종신보험(변액보험 포함)과 간병보험(치매, LTC(장기간병)보험 등)의 보유 응답이 각각 66.7%, 

32.0%인 반면, 30억원이상에서 종신보험과 간병보험의 보유 응답은 82.0%, 4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30억원미만에서 연금보험(변액, 즉시/일시납, 세제적격/비적격 포함), 저축보험의 보유 응답이 

각각 68.0%, 47.0%인 반면, 30억원이상에서는 73.0%, 56.0%로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상품 보유는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간병보험의 경우 보유 중이라는 응답이 40대 이하에서 

22.9%인 반면 50대에서 32.9%, 60대 이상에서 44.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유 비율이 높았다. 연금보험도 마

찬가지로 40대 이하에서 64.2%, 50대에서 69.2%, 60대 이상에서 73.1%로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 비율이 높다.  

자산이 많을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데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후가 점점 현실로 다

가올수록 노후대비 보험상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해외 주식과 코넥스 시장 거래가 
활발하고, 주식 투자시 연단위 장기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투자하고 있는 주식 종목이 다양하고, 해외주식 및 코넥스 시장 거래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6개 이상이라 응답한 비율이 36.3%인 반

면 3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53.6%가 6개 이상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투자 중인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은 금융자산규모별 유사하나, 해외주식, 코넥스, 기타 장외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

다는 응답은 30억원미만 대비 30억원이상에서 각 시장 모두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식거래 채널에서

도 보유자산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30억원미만에서 지점방문 7.0%, 전화 주문이 6.0%인 반면 30억원이상에서

는 지점방문 15.9%, 전화주문 10.1%로 각 채널 모두 2배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기간을 연단위 장기투자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자산별 투자 기간의 경우 

30억원미만에서 포트폴리오상 중·장기 투자 비중은 75.2%인 반면 30억원이상에서는 80.8%로 금융자산이 많

을수록 장기투자 성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자의 연령별 보유 보험상품 보유율 비교 (단위: %)그림 26

주1) 40대 이하 n=109,  50대 n=146,  60대 이상 n=145
주2) 복수응답
 

● 40대 이하     ● 50대     ● 60대 이상

건강보험
79.8

85.6
84.1

실손의료비보험
82.6
82.2

80.0

종신보험
63.3

76.0
70.3

운전자보험
82.6

80.1
86.2

연금 보험
64.2

69.2
73.1

저축 보험
46.8
45.9

54.5

간병보험
22.9

32.9
44.1

기타(치아, 상조 등)
12.8
14.4
13.1

어린이보험
17.4

4.1
1.4

금융자산규모별 보유 보험상품 비교 (단위: %)그림 25

주1) 30억미만 n=300,  30억이상 n=100
주2) 복수응답
 

● 30억 미만     ● 30억 이상

건강보험 82.7
86.0

실손의료비보험 82.0
80.0

종신보험 66.7
82.0

운전자보험 82.0
86.0

연금보험 68.0
73.0

저축보험 47.0
56.0

간병보험 32.0
41.0

기타(치아, 상조 등) 13.0
15.0

어린이보험 7.7
4.0

보유 보험 없음 2.7
0.0

금융자산규모별 투자 주식 비교  (단위: %)그림 27

주1) 30억미만 n=201,  30억이상 n=69
주2) 투자 주식사장은 복수응답
 

● 30억 미만     ● 30억 이상

코스닥

해외주식

코넥스

코스피

기타 장외

85.6
87.0

13.9
34.8

7.5
20.3

86.6
87.0

3.0
11.6

투자 주식시장

투자 주식종목 수

1~5개

63.7

46.4

6~10개

21.9 27.5

11개 이상

14.4
26.1

금융자산규모별 주식투자 성향  (단위: %)그림 28

주) 30억미만 n=201,  30억이상 n=69
 

● 30억 미만     ● 30억 이상

● 단기투자 (일단위)  ● 중기투자 (월단위)  ● 장기투자 (연단위)

주식거래 주 이용채널

투자기간에 따른 주식 포트폴리오

MTS(Mobile 
Trading 
System)

40.8
31.9

HTS(Home 
Trading 
System)

46.3
40.6

지점 방문

7.0
15.9

전화

6.0 10.1

기타

0.0 1.4

30억 이상

30억 미만 33.5

35.9

41.7

44.9

24.7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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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2020년에 금융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주식’과 ‘예적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서 80~90%대의 유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는 작년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저성장 기조 확대 등으로 부자들이 탐색

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유지 계획에 비해서는 낮은 비중이지만 ‘주식’에 대해서 투자 확대 계획

을 가진 경우가 24.5%, ‘예적금’이 17.8%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확대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CHAPTER

03

부자들은 올해 금융상품 자산운용 방향에 대해 전년대비 투자 유지 계획 중, 
그러나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상대적으로 크다

‘주식’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진 경우는 부자들 중에서도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올해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유지하려는 계획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투자에 대해 

탐색적인 계획을 가진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총자산규모별로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았다. 

총자산이 많은 50억원이상 부자들이 50억원미만 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진 

금융상품이 많았는데, 이는 투자 가능한 자산의 규모와 여력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는 ELS나 DLS가 포함된 ‘펀드’와 ‘채권’에 대해서는 50억원미만 부자에 비해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진 경우가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식’이나 ‘예적금’, 연금, 변액, 변액유니버셜 등의 ‘투자/저축성 보험’, ‘리

츠/ETF’, ‘일임형/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려는 계획을 가진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총자산 50

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주식’에 23.3%, ‘예적금’에 15.4%가 투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가 ‘주식’에 26.0%, ‘예적금’에 20.8% 계획을 잡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 투자

에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주) 전체 n=400
 

● 늘리겠다     ● 유지하겠다     ● 줄이겠다

7.3 

91.3 

1.5 

채권

3.5 

95.8 

0.8 

일임형/
신탁

2020년 금융상품별 자산운용 방향 (단위: %)그림 29

예/적금

17.8 

75.5 

6.8 

4.3 

95.0 

0.8 

리츠/
ETF

펀드 
(ELS/DLS 포함)

10.8 

82.3 

7.0 

주식

24.5 

64.5 

11.0 

투자/
저축성 보험

7.8 

89.5 

2.8 

총자산규모별 금융상품 투자확대 계획  (단위: %)

주) 50억원미만 n=227,  50억원이상 n=173
 

● 50억 미만   ● 50억 이상

그림 30

예적금

15.4

20.8

주식

23.3
26.0

펀드
(ELS/DLS 포함)

11.5
9.8

채권

7.9
6.4

리츠/ETF

3.1
5.8

일임형/
신탁 상품

3.1 4.0

투자/
저축성 보험

7.5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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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유망한 금융투자처로 
‘주식’을 꼽고 있다

부자들이 꼽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기대되는 유망한 금융투자처로 ‘주식’을 선택하며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압도적

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망 금융상품 투자처를 1순위만 선택한 경우 57.1%로 반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고, 1+2+3순위까지 복수로 선택한 경우도 6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연금, 

변액, 변액유니버셜 등의 ‘투자/저축성 보험’(1순위 17.6%, 1+2+3순위 28.0%), ELS나 DLS가 포함된 ‘펀드’(1

순위 14.3%, 1+2+3순위 26.8%)의 순이었다. 

부자들 내에서도 총자산규모에 따라 유망 투자처에 대한 전망이 차이를 보였다. ‘주식’과 ‘투자/저축성보험’에 대

해서는 총자산규모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펀드’와 ‘채권’에 대한 전망에는 차이를 보였다. 총자산 50억

원이상 부자는 ‘펀드’와 ‘채권’에 대해 장기 투자처로 꼽은 경우가 50억원미만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났으나, 반면 ‘일임형/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투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직

접투자에 대한 선호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은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다

한국 부자들은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해외 투자에 31.7% 긍정, 41.4%가 부정, 총자산 50억 

억원이상 부자는 33.5% 긍정, 45.7%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인한 탈세계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자산에 대

한 부자들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자들이 꼽은 해외자산 투자목적은 ‘안정적인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서’(51.5%),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으로 투자 다변화가 필요해서’(45.4%) 순이었고, 총자산 50억원이상의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의 응답이 

39.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자산 투자 기피 이유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44.4%), ‘투자손실 위험이 

커서’(44.1%) 순이었다. 특히 총자산 50억원이상의 경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해외투자 필요와 기피 

비율이 유사했는데, 이는 고자산가들의 글로벌 경기와 해외자산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 전체 n=400
 

장기적으로 유망한 금융자산 투자처 (단위: %)그림 31

● 1순위     ● 1+2+3순위

펀드 
(ELS/DLS 포함)

투자/
저축성 보험 

일임형/
신탁 상품

채권

리츠/
ETF

주식

14.3 
26.8 

17.6 
28.0 

 8.8 
14.4 

57.1 
61.6 

 1.1 
 5.2 

 1.1 
 2.8 

주) 50억원미만 n=227,  50억원이상 n=173
 

총자산규모별 유망 금융자산 투자처 (단위: %)그림 32

● 50억 미만     ● 50억 이상

펀드 
(ELS/DLS 포함)

투자/
저축성 보험 

일임형/
신탁 상품

채권

리츠/
ETF

주식

33.6
16.3

28.3
27.6

17.1
10.2

61.8
61.2

3.3
8.2

2.6
3.1

총자산규모별 해외 투자 의향 (단위: %)그림 33

주) 전체 n=400
 

● 의향 없다     ● 중립     ● 의향 있다

50억 이상

50억 미만 26.9

20.8

31.7

33.5

41.4

45.7

해외자산 투자 이유 (단위: %)그림 34

주1) 50억미만 n=72,  50억이상 n=58
주2) 외화자산 투자 긍정 응답자, 복수응답
 

● 50억 미만     ● 50억 이상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 다변화 필요

41.7
50.0

4차 산업 혁명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서

36.1
34.5

국내 경기 성장이 
둔화되어서

34.7
32.8

안정적인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서

50.0
53.4

환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18.1
39.7

배당 조건이 좋아서 26.4
27.6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25.0
29.3

국내 부동산 규제로 인해 8.3
22.4

금융기관 직원이 추천해서 9.7
3.4

해외자산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 (단위: %)그림 35

주1) 50억미만 n=155,  50억이상 n=115
주2) 외화자산 투자 중립, 부정 응답자, 복수응답
 

● 50억 미만     ● 50억 이상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해서 40.6
49.6

해외 투자에 대해 잘 몰라서 31.6
32.2

국내 투자로 충분해서 33.5
29.6

투자 손실의 위험이 커서 43.9
44.3

운용 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

18.7
23.5

성과 보수/수수료가 커서 14.8
22.6

해외 투자 관련 전문가를 
찾기 힘들어서

16.1
20.0

금융기관 직원이 
추천하지 않아서

10.3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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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현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주요 원천은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에 이어 자산증식을 위한 ‘부동산투

자’를 꼽았다(1순위). 총자산규모별로 응답은 차이를 보이는데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는 현재 부를 이루는 데 있

어서 50억원미만 부자에 비해 ‘부동산투자’(28.9%)나 ‘상속/증여’(23.7%)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  

현재 자산을 축적하는데 기여한 주된 방법을 2개 선택할 경우 ‘부동산투자’가 63.0%로 가장 많고, ‘사업소득’이 

58.3%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과 ‘금융투자’, ‘상속/증여’에 의한 자산 증대는 앞의 두 요인에 비해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富)의 원천

CHAPTER

01

부자들은 현재 부를 이룰 수 있었던 주된 원천으로 노동을 근간으로 
한 ‘사업소득’과 자산을 불려 나가는 ‘부동산투자’를 손꼽았다

부자는 부의 원천에 따라 소득활동유형(사업소득/근로소득/비소득)과 
투자활동유형(부동산투자/금융투자/상속증여)으로 나눌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부자들은 소득과 투자에 의한 원천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현재의 

부를 형성하고 있다. 부자의 자산형성 원천을 토대로 크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의한 ‘소득활동에 의한 자산 증

대 유형(이하 ‘소득활동유형’)’과 부동산투자나 금융투자와 같이 소득활동이 아닌 ‘투자나 상속/증여에 의한 자산 

증대 유형(이하 ‘투자활동유형’)’의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득활동에 따라 부자들을 나눠보면, 사업소득이 부의 주요 원천이 된 ▲‘사업소득형’, 근로소득이 부의 주요 

원천이 된 ▲‘근로소득형’, 부의 주요 원천이 사업이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아닌 ▲‘비소득형’의 3개 유형으로 분

류가 가능하였다. 다음으로 소득활동이 아닌 투자활동 유형에 따라 부자들을 나눠보면, 부동산자산에 대한 투자가 

부의 주요 원천이 된 ▲‘부동산투자형’,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부의 주요 원천이 된 ▲‘금융투자형’, 상속이나 증

여에 의한 이전자산이 부의 주요 원천이 된 ▲‘상속증여형’의 3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소득활동유형별 부자의 분포를 보면, 사업소득이 현재 부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응답한 ‘사업소득형’ 부자

가 56.0%를, ‘근로소득형’ 부자가 17.3%를 차지하여, 부자가 되는 원천으로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더 효과

적임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투자활동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투자가 현재 부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응답한 ‘부동산투자형’ 부자가 전체 부자의 47.5%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형’ 부자는 28.3%, ‘상속/증여

형’ 부자는 24.3%로 부자들 대부분이 부동산자산을 원천으로 부자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주) n=400
 

58.3 37.5

27.3 6.8

63.0 25.5

20.0 11.3

28.3 19.0

사업소득

금융투자

부동산투자

근로소득

상속/증여

1순위 1+2+3순위

현재 자산형성의 원천 (단위: %)그림 36

주) 총자산 50억원미만 n=227, 50억원이상 n=173
 

총자산규모별 자산형성원천 (단위: %)그림 37

● 상속/증여

● 부동산투자

● 금융투자

● 사업소득

● 근로소득

50억원미만

7.0

41.0

15.4

22.9

13.7

50억원이상

6.4

32.9

23.7

28.9

8.1

주) n=400
 

● 근로소득형

● 사업소득형

● 비소득형

소득활동에 따른 유형과 비중 (단위: %)그림 38

노동소득 
창출의 

유형별 분류

56.0

26.8
17.3

주) n=400  
 

● 부동산투자형

● 금융투자형

● 상속/증여형

투자활동에 따른 유형과 비중 (단위: %)그림 39

비노동수익 
창출의 

유형별 분류

28.3

24.3

47.5

58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0 한국 富者 보고서     59

Ⅲ

부(

富)

의 

생
애



부자가 부를 늘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첫번째는 저축

여력의 정도1이다. 부자가구의 연간 저축여력은 평균 

7,300만원으로 월 600만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는 자

금의 여력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저축여력은 부채의 

원금이나 이자상환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축

이나 투자에 투입되는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는 미래의 저축을  당겨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

에, 부채 원금이나 이자상환에 사용되는 금액도 일종의 

저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간 평균 7,300만원의 저축여력은 총자산규모별로 

간극이 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가구의 연간저축여력이 4,870만원인 수준에 비해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가

구의 연간저축여력은 1억 494만원으로 2.2배 가량 높았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가구의 소비지출규모가 50

억원미만 부자가구의 소비지출규모에 비해 1.3배 정도 큼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으로 발생하는 재산소득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저축여력에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1　 부자가구의 총소득에서 생활비의 소비지출과 세금 및 3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하여 저축여력 규모를 산출

부(富)의 
성장 동력

CHAPTER

02

부자가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첫번째 성장 동력인 연간저축여력은 
평균 7천 3백만원이다 

부자가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두번째 동력은 부채를 활용하는 
것으로, 총자산의 규모에 맞춰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

부자가 부를 늘리는 동력의 두번째는 부채의 활용이다. 부자들은 투자자산을 획득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평

균적으로 총자산의 11.4% 정도의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 총자산규모별 총자산 대비 총부채(금융부채와 임대보증

금 포함) 비율의 평균은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에서 9.4%, 50~100억원미만에서 14.2%로, 100억원이상에서 

13.9%로, 총자산이 많을수록 비율이 증가하다가 100억원이상부터는 비율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부자

들은 부채를 운용할 때 보유한 총자산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채의 종류별 규모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금융상품보다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산규모별로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임대보증금의 평균은 3.4억원으로 금융부채 잔액 평균인 2.6억원보다 많

았고, 5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금융부채 잔액의 두 배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전체 n=400, 총자산 50억원미만 n=227, 50억원이상 n=173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전체

7,302

4,870

10,494 

총자산규모별전체

총자산규모별 부자가구의 연간저축여력 (단위: 만원)그림 40

● 연간 저축여력(평균)     ● 연간 저축여력(중간값)

4,456 3,936

5,760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억원 미만

● 3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금융자산규모별 주식투자 성향  (단위: %)그림 41

주) 총자산 50억원미만 n=159, 100억원미만 n=119, 100억원 이상 n=42
 

비율 평균

규모

평균 
21.6억

평균 
10억

평균 
5억

17.0

17.0

32.7

11.3

11.9
10.1

5.0
12.6

32.8

35.3

7.6
6.7 2.44.8

23.8

66.7

2.4

전체 5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1.4% 9.4% 14.2% 13.9%

금융자산규모별 주식투자 성향  (단위: %)그림 42

주) 금융부채 보유 전체 n=175, 임대보증금 보유 n=323
 

100억원 미만
(n=117)

100억원 이상
(n=43)

50억원 미만
(n=163)

임대보증금 규모

100억원 미만
(n=66)

100억원 이상
(n=19)

50억원 미만
(n=90)

금융부채 규모

평균 
9.1억

평균 
3.7억

평균 
3.4억

평균 
2.6억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억원 미만

● 3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25.6

18.9
17.8

21.1

16.7

15.3

23.3

14.7
7.4

10.4

28.8

16.7
19.7

22.7
9.1

24.2
7.6

31.6

36.8

26.3
5.3

평균 
17억

평균 
8.2억

9.4
16.2

22.2

28.2

9.4
14.5 2.34.7

11.6

27.9

48.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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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늘릴 수 있는 세번째 동력은 종자돈으로 최소 5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40대 전반에 이 돈을 마련한 경우가 많다

부자가 부를 늘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세번째 요소는 종자돈이다. 종자돈은 부자가 부를 늘리기 위한 초석으로, 

이를 달성함으로써 이후 투자를 통한 소득이 본격적으로 일정 규모를 넘게 된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규모의 

종자돈은 평균 8억5천만원이고, 중간값으로는 5억원이었다. 종자돈 규모가 ‘5억원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

율은,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 중 60.8%, 50억원이상 부자 중 88.0%로 나타났다. 

총자산규모별로는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최소 종자돈으로 평균 6억 1천만원(중간값 5억원)은 있어야한다고 

응답하였고, 50억원이상 부자는 평균 11억 8천만원(중간값 10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부자가 생각하는 최소 종자돈을 마련한 시기를 보면 55.8%가 ‘40대’에 달성2하였고, 평균 44세로 나타났다. 최

소 종자돈의 규모에 따라 마련한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어 최소 종자돈을 ‘3억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1세

(중위수)에 마련하였고, ‘3억원~5억원미만’의 경우는 42세(중위수), ‘5억원~10억원미만’ 43세(중위수), ‘10억원

이상’ 45세(중위수)였다. 생각하는 최소 종자돈 규모가 클수록 이를 마련하는 시기가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41세

~45세로 대부분 40대 전반대에 마련한 것으로 그리 편차가 크지는 않았다. 

2　 부자의 최소 종자돈 마련시기: 30~39세 23.8%, 40~49세 55.8%, 50세이상 20.5%(n=400)

네번째 동력은 투자자산분배 전략으로, 자산이 축적될수록
부동산투자자산에서 금융투자자산 중심으로 분배가 늘어난다

부자가 부를 늘릴 수 있는 네번째 동력은 자산별 투자자산분배 전략이다. 부자들의 자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

해 금융 및 부동산 투자자산이 저축여력 대비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총자산 30억원미만 부자들과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들의 경우, 저축여력 대비 금융투자자산의 배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저축여력 대비 부동산투자자산의 배율은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에서 

20가량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자들이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한 이후로는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자

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들은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들에 비해 저축여력대비 금융투자자산과 부동산

투자자산의 배율이 모두 10 이상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부자들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부동산투자자산 중심의 자산 분배에서 벗어나 금융투자자산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을 의미한다. 

주) 전체 n=400, 총자산 50억원미만 n=227, 50억원이상 n=173
 

종자돈 인식(전체, 총자산규모별) (단위: %)그림 43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억원 미만

● 3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전체

총자산규모별전체

11.3

35.3

37.8

14.3
1.5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2

32.9

56.1

5.8

주)  전체 n=400, 3억원미만 n=63, ~5억원미만 n=45, ~10억원미만 n=141, 
10억원이상 n=151

 

전체

43.9

총자산규모별전체

최소 종자돈을 마련한 나이 (단위: 세)그림 44

● 평균(세)     ● 중위수(세)

~5억원
미만

43.0

10억원
이상

45.4

3억원
미만

41.8

~10억원
미만

43.5
44.0

41.0

43.0

42.0

45.0

15.9

37.0

23.8

20.7

2.6

전체

총자산규모별전체

30억원~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30억원미만

37.035.8

9.8

18.8

28.6

5.0

37.6

31.3

10.0

50.0

41.5

13.3

주1) 기준저축여력 0이하 제외
주2) 전체 n=349, 총자산 30억원미만 n=64, 30억원~50억원미만 n=135, 50억원이상 n=150
 

부자가구의 저축여력대비 투자자산 배율 (단위: 배)그림 45

● 저축여력대비 금융투자자산배율(배)     ● 저축여력대비 부동산투자자산배율(배)     ● 저축여력대비 거주주택배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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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보유한 부를 이전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상속과 증여이다. 현재 부자들 중 33%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을 이전하려는 증여나 상속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4.3%였고, ‘대략적으로 생각한 계획이 있는’ 경우는 28.8%였다.

총자산규모가 많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다.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절반 정도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8.9%로 평균이상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연령대로 보면 60대이상 부자들 중 46.9%가 구체적이거나 대

략적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 시기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 본격적 고민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富)의 이전

CHAPTER

03

현재 부자 중 33%는 자신의 부를 이전하려는 
상속과 증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보유 자산의 이전 계획이 있는 부자의 60% 정도가
일부 증여와 일부 상속을 병행하려고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상속과 증여를 병행하여 활용하려고 한다. 

부자들 중 63.6%가 ‘자산의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상속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자산의 전부를 증여할 것’이나 

‘자산의 전부를 상속할 것’이라는 경우는 각각 15.2%, 14.4%로 나타났다. ‘자산의 일부는 상속 또는 증여하고, 일

부는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라는 일부 기부의 의사를 밝힌 경우는 6.8%에 불과하다. 

자산규모에 따라서는 금융자산이 적은 3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자산의 전부를 증여하겠다’는 경우가 18.4%로 

전체 증여에 대한 계획이 많았고, 총자산규모별로는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자산의 전부를 상속하겠다’

는 경우가 16.4%로 전체 상속에 대한 계획이 많았다. 

‘자산의 일부는 증여나 상속하고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경우는 자산이 많거나 젊은 부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는

데,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가 8.9%,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가 7.7%, 40대이하 부자가 9.5%로 전체 6.8%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재 자산이전을 위한 상속이나 증여 계획 보유 여부 (단위: %)그림 46

● 구체적인 계획있음     ● 대략 생각한 계획있음     ● 계획없음

전체
(n=400)

총자산규모별전체

50억원미만
(n=227)

100억원이상
(n=45)

~100억원미만
(n=128)

연령대별

40대이하
(n=109)

60대이상
(n=45)

50대
(n=146)

67.0

28.8 4.3

70.5

26.4 3.1

80.7

18.3 0.9

66.4

28.9 4.7

70.5

26.0 3.4

51.1

40.0

8.9

53.1

39.3

7.6

계획 중인 상속/증여 내용 (상속/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만) (단위: %)그림 47

● 전부 상속     ● 일부 증여 + 일부 상속     ● 전부 증여     ● 일부 상속/증여 + 일부 기부

전체
(n=132)

전체 총자산규모별

50억원미만
(n=67)

50억원이상
(n=65)

금융자산규모별

30억원미만
(n=87)

30억원이상
(n=45)

연령대별

40대이하
(n=21)

60대이상
(n=68)

50대
(n=43)

주) 40대이하의 경우 n=30 미만으로 해석상 주의
 

15.2
6.8

63.6

14.4

18.4
5.7

60.9

14.9

14.9
6.0

62.7

16.4

14.3
9.5

66.7

9.5

8.9
8.9

68.9

13.3

15.4
7.7

64.6

12.3

11.6
4.7

69.8

14.0

17.6
7.4

58.8

16.2

64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0 한국 富者 보고서     65

Ⅲ

부(

富)

의 

생
애



부자 자산을 상속·증여하려는 대상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의 
순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여러 명에게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하려는 부자들은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으로 가족 중 ‘자녀’가 가장 많아 93.9%로 거의 전부를 차

지하고 있다. 이외 ‘배우자’에게 주겠다는 경우가 58.3%, 손자/손녀 31.8%였고, ‘형제/자매’에게 주겠다는 경우

는 4.5%로 매우 적었다. 

현재 보유한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으로 자녀, 배우자, 손자/손녀의 순으로 자산을 물려주려고 한

다는 점은 같으나, 대상마다의 중복률이 높게 나타난다. 자산이 많을수록 물려줄 자산의 여력이 큰데 이를 한 사람

에게 몰아주기보다는 여러 명에게 분산해서 넘겨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자녀’에

게 주려는 경우가 91.0%, ‘배우자’ 50.7%, ‘손자/손녀’ 26.9%였으나, 5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자녀’에게 주려

는 경우는 96.9%로 50억원미만 부자의 응답(91.0%)보다 5.9%p가 높고, ‘배우자’의 경우도 50억원이상 부자가 

66.2%로 50억원미만 부자(50.7%)에 비해 15.5%p 높았다. ‘손자/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자산 50억원이

상 부자의 36.9%가 상속/증여의 대상으로 응답하고 있어 50억원미만 부자(26.9%)에 비해 10.0%p나 높게 나타

났다. 

부자가 증여·상속하려는 자산은 현금, 거주/거주외 부동산, 유가증권 순, 
자산이 많을수록 거주외 부동산이나 사업자산을 계획하고 있다

부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물려주려는 자산은 ‘현금/예적금’이 67.4%로 가장 많고, ‘거주용 부동산’(62.9%), ‘거주

외 부동산’(59.1%), 주식이나 펀드 등 ‘유가증권’(5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사망보험, 종신보험 등의 ‘보험

상품’이 36.4%, ‘사업자산’ 21.2%였다. 

증여나 상속하려는 자산의 유형은 금융자산 규모나 총자산 규모,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금이나 예적금’

은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71.6%)나 지방에 거주하는 부자(75.9%)가 물려주려고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고, ‘거

주외 부동산’은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64.6%)나 지방에 사는 부자(75.9%)가 물려주려고 계획한 자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험상품’의 경우는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40.2%)나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47.8%), 지방에 거주하는 부

자(51.7%)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자산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산’의 경우는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31.1%),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29.2%),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자(24.3%)에게서 물려줄 계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 상속/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만 n=132
 

자녀 93.9

배우자 58.3

손자/손녀 31.8

형제/자매 4.5

계획 중인 상속/증여 대상 (복수응답, 단위: %)그림 48

주) 상속/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만 50억원미만 n=67, 50억원이상 n=65
 

자녀

배우자

손자/손녀

형제/자매

96.9

66.2

36.9

6.2

91.0

50.7

26.9

3.0

총자산 규모별 상속/증여 대상 (복수응답, 단위: %)그림 49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계획 중인 상속/증여 자산 유형 (복수응답, 단위: %)그림 50

● 전체     ● 30억원미만     ● 30억원이상

주)  상속/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전체 n=132,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87, 30억원이상 n=45, 총자산 50억원미만 n=67, 50억원이상 n=65, 서울/수도권 n=103, 
지방 n=29

 

현금/예적금 67.4

거주용 부동산 62.9

거주 외 부동산 59.1

유가증권 50.8

보험상품 36.4

사업자산 21.2

전체

67.8
66.7

66.7
55.6

57.5
62.2

54.0
44.4

40.2
28.9

16.1
31.1

금융자산규모별

71.6
63.1

65.7
60.0

53.7
64.6

55.2
46.2

47.8
24.6

13.4
29.2

총자산규모별

65.0
75.9

66.0
51.7

54.4
75.9

54.4
37.9

32.0
51.7

24.3
10.3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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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영향

02 I  코로나19에 따른 자산 영향

[이슈]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부자의 소득과 자산 변화

Ⅳ

PA R T



코로나19로 인해 부자 중 30.5%는 월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변화는 직업군

별로 차이가 있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자의 경우 37.3%가 소득 감소를 경험하며 가장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전문직의 16.4%, 부동산임대업이나 경영관리직이 각각 25.0%가 소득 감소를 경험한데 비해 상대

적으로 큰 비중이었다. 금융자산 규모별로는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가 30억원이상 부자에 비해 소득 감소를 

경험한 가구가 많았고, 부동산자산 규모별로는 부동산자산규모가 클수록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영향

CHAPTER

01

부자의 30.5%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감소를 경험하였고,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타 직업군 대비 소득 감소 경험이 더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는 약 21% 정도로
소득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근로/사업소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를 경험한 부자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월 소득이 21.3% 감소하였다. 금융자산 30억원

미만 부자는 평균 22.0%,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는 평균 18.3%의 소득감소가 나타나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감소율이 낮았다. 

월 가구소득 감소 정도를 구간별로 보면, 20%대의 감소가 38.5%로 가장 컸고, 10%대(27.0%), 30%대(20.5%) 

등의 순이고, 40%이상 소득감소를 경험한 부자가구는 6.6%이다. 금융자산이 많은 30억원이상 부자는 20~29%

의 감소율을 나타내는 경우가 59.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0%대가 27.3%, 30%대가 9.1%로 40%이상 

소득감소가 나타난 경우는 없었다.

소득감소가 큰 부분은 ‘근로/사업소득’으로 94.3%가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가장 영향이 큰 영역이기는 하

였으나, ‘금융소득’에서의 감소가 44.3%, ‘부동산 임대소득’에서의 감소도 28.7%로 투자자산도 적지 않은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임대소득의 감소는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더 크게 영향을 받아, 30억원이상 

부자 가구 중 45.5%가 부동산임대소득감소를 경험했는데, 이는 30억원미만의 25.0%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가 

큰 부분이었다. 금융소득 감소는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에게 상대적으로 영향이 더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 여부 (단위: %)그림 51

주) 직업군 중 은퇴, 일반 사무직 등 n=10 이하의 소수 응답 제외
 

● 비슷하다     ● 감소했다     ● 증가했다

전체

전체
(n=400)

1.5

30.5

68.0

금융자산규모별

30억원 
미만

(n=300)

1.7

33.3

65.0

30억원 
이상

(n=100)

1.0

22.0

77.0

부동산자산규모별

15억원 
미만 

(n=87)

2.3

25.3

72.4

~25억원 
미만 

(n=97)

0.0

27.8

72.2

~40억원 
미만 

(n=107)

0.9

33.6

65.4

~40억원 
이상 

(n=109)

2.8

33.9

63.3

직업군별

전문직 
(n=67)

1.5

16.4

82.1

임대업 
(n=24)

0.0

25.0

75.0

경영 
관리직 
(n=24)

0.0

25.0

75.0

사업체 
운영 

(n=249)

1.6

37.3

61.0

주1) 소득감소를 경험한 경우만
주2) 전체 n=122, 30억원미만 n=100, 30억원이상 n=22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소득감소 정도 (단위: %)그림 52

● 50%이상

● 40 ~ 49%

● 30 ~ 39%

● 20 ~ 29%

● 10 ~ 19%

● 1 ~ 9%

금융자산규모별전체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8.5

20.5

2.5

27.0

7.4

4.1

34.0

23.0

3.0

27.0

8.0

5.0

59.1

9.1

27.3

4.5

주1) 소득감소를 경험한 경우만
주2) 전체 n=122, 30억원미만 n=100, 30억원이상 n=22
 

소득감소가 나타난 영역 (1+2순위, 단위: %)그림 53

● 금융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근로/ 

사업소득

금융자산규모별전체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4.3

28.7

44.3

95.0

25.0

46.0

90.9

45.5

36.4

70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0 한국 富者 보고서     71

Ⅳ
<

이
슈>

코
로
나1

9

에 

따
른 

한
국 

부
자
의 

소
득
과 

자
산 

변
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부자들은
소비지출과 저축/투자를 모두 줄이며 대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월 가구소득 감소를 경험한 부자들이 소득감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보면 ‘소비지출을 

줄인 경우’가 77.0%로 가장 많고, ‘저축이나 투자를 줄인 경우’가 57.4%로 뒤를 이었다. 금융자산규모별로는 가

장 많이 사용한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었는데, 30억원미만 부자는 ‘소비지출을 줄여서’ 소득감소에 대처하는 경우

가 79.0%로 가장 많고 ‘저축이나 투자를 줄이는 경우’(54.0%)가 두번째로 많았으나, 3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는 

‘저축이나 투자를 줄인 경우’(72.7%)가 ‘소비지출을 줄이는 경우’(68.2%)보다 더 비중이 컸다. 금융자산이 많을

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저축이나 투자를 줄이

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외 금융상품을 해약하거나 인출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30억원미만 부자가 30억원이상 부자에 비해 더 많았

으나 ‘임대부동산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대출상품을 이용’하였다는 경우는 30억원이상 부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

았다. 대출을 받는 경우는 금융자산이 많은 30억원이상 부자와 40대이하 부자의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부자들이 주로 줄인 소비지출 항목은
‘취미나 여가비’, ‘해외여행비’ 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월 가구소득 감소를 경험한 부자들은 소비지출을 줄여서 만회하였다. 부자들이 소비지출을 줄인 

항목은 주로 ‘취미나 여가비’와 ‘해외여행비’였다. 가장 주된 항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1순위만 보면 ‘취

미/여가비’와 ‘해외 여행비’를 줄인 경우가 각각 45% 정도로 가장 많고, 남은 9.5%의 부자가 ‘생활비’를 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가지 이외에 소비지출을 줄인 항목을 알아보기 위해 2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경조사/모임회

비’, ‘(손)자녀 교육비’, ‘부모/(손)자녀 용돈’ 등을 줄인 경우도 있었다.(1+2순위)

금융자산규모별로 부자의 소비지출 감소 항목에 차이를 보이는데,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는 취미/여가비를 

줄인 경우가 86.2%로 가장 많고 ‘해외여행비’를 줄인 경우는 74.7%로 두번째로 많았다. 반면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부자는 ‘해외여행비’를 줄인 경우가 88.9%로 가장 많고 ‘취미/여가비’를 줄인 경우가 77.8%로 차이를 나타

냈다. ‘식비, 통신비 등 생활비’에서는 30억원미만 부자들이 소비지출을 줄인 비중이 높으나, ‘경조사/모임회비’를 

줄인 경우는 30억원이상 부자들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많았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대응 (1+2순위, 단위: %)그림 54

주)  부수입을 위한 경제 활동 등 기타 소수의견 상기 제외
 

금융자산규모별 연령대별전체

소비지출 
축소

저축/투자 
축소

금융상품 
해약/인출

임대 부동산 
월세 전환

대출 상품 
이용

77.0

57.4

14.8

10.7

8.2

30억원미만

79.0

54.0

16.0

10.0

7.0

30억원이상

68.2

72.7

9.1

13.6

13.6

40대 이하

80.6

52.8

11.1

8.3

16.7

50대

76.7

55.8

18.6

11.6

4.7

74.4

62.8

14.0

11.6

4.7

60대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감소 항목  (단위: %)그림 55

주1) 가구 소비지출을 감소한 경우만, n=105
주2) 온라인 쇼핑 비용 등 기타 소수 의견 제외
 

77.144.8 해외 여행비

22.99.5 식비, 통신비 등 
생활비

10.5경조사/모임회비

84.845.7 취미/여가비

1.9(손)자녀 교육비

1.9부모/(손)자녀 
용돈

1순위 1+2순위

금융자산규모별 소비지출 감소 항목   (1+2순위, 단위: %)그림 56

주)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87, 30억원이상 n=18 (n=30 미만으로 해석시 주의)
 

● 30억원미만

● 30억원이상

88.9
74.7

16.7
24.1

16.7
9.2

77.8
86.2

해외 여행비

식비, 통신비 등 
생활비

경조사/
모임회비

취미/여가비

(손)자녀 교육비

부모/(손)자녀 
용돈

0.0

0.0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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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명 중 1명의 부자가 종합 자산가치 하락을 경험하였다. 손실을 경험한 

부자들의 평균적인 손실률은 14.2%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와중에도 6.5%의 부자들은 종합 자산가치가 

상승하였는데,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2.9%로 손실률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2020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가 전체적으로 자산가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에 따른
자산 영향

CHAPTER

02

코로나19로 27.5%의 부자가 종합 자산가치 하락을 경험하였으며,
단 6.5%만 종합 자산가치 상승을 경험하였다

종합자산가치가 상승한 부자는 주로 주식, 상가, 아파트에서 수익을, 
하락한 부자는 주로 주식과 펀드에서 손실을 보았다

종합자산가치 상승을 겪은 사람들은 주로 ‘주식’, ‘상가’, ‘아파트’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로 주 식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적절한 종목을 선택하여 투자함으로써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 영향으로 상가 및 아파트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

로 나 타났다.

반면, 종합자산가치 하락을 겪은 부자들은 주로 ‘주식’, ‘펀드’에서 손실을 경험하였다.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

락 한 이후 재상승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지 못하였거나, 큰 손실 직후 청산함으로써 손

실 확정 등이 발생한 경우로 추정된다.

수익과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자산이 모두 ‘주식’이라는 점에서, 주식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변동성

이 큰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가 종합자산가치에 미친 영향    (단위: %)그림 57

주) n=400
 

● 변동없음     

● 손실발생     

● 수익발생

66.0

27.5

6.5

평균 수익률 
2.9%

평균 손실률 
14.2%

수익 발생 자산  (단위: %)그림 58

주1) 종합자산가치 상승 부자, n=26, 10% 이상 응답 자산
주2) 복수응답
 

채권

15.4

펀드

11.5

토지

15.4

아파트

26.9

상가

30.8

주식

65.4

손실 발생 자산   (단위: %)그림 59

주1) 종합자산가치 하락 부자, n=110, 10% 이상 응답 자산
주2) 복수응답
 

상가

13.6

보험

13.6

펀드

50.0

주식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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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점검 및 변경은
총자산이 많거나, 수익이 발생한 부자들이 더 많이 시행하였다

코로나19로 자산가치, 특히 주식과 펀드의 가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부자들은 시장 상황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거나 변경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자산이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30억원미만 부자들은 11.7%만 포트폴리오 점검 및 변경을 하였으나, 총자산50억원이상 부자들은 2배가 넘는 

24.9%가 포트폴리오 점검 및 변경을 시행하였다. 

한편, 총자산가치가 증가, 감소한 경우 중 누가 더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에 나섰는지를 분석해 보았는데, 

총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포트폴리오 점검 및 변경에 나선 경우는 50%로, 중립 혹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15~20%에 비해 두 배 이상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을 시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총자산이 증가한 비중은 총자산 30억원미만 3.9%, 50억원미만 6.0%, 50억원이상에서 8.1%로, 총자산이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점검이 좀 더 활발히 발생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좀 더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그 비율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아 위기 상황에서 수익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수익이 발생한 부자들은 익절, 손절 등 사후적 조치 외에도
선제적/예방적인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도 적극적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종합자산가치 상승을 경험한 부자들은 중립이나 손실을 경험한 부자들에 비해 손실 발생상황, 

수익 발생상황뿐만 아니라, 수익이나 손실 발생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종합자산가치 상승을 경험한 부자들은 중립이나 손실을 경험한 부자들에 비해 손절이

나 하락한 가격에 해당 자산 추가 매입(속칭 물타기)을 더 많이 실행하였다. 특히 손절에 비해 물타기를 두 배 가량 

더 선호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산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손실 규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 종합자산가치 상승을 경험한 부자들은 다른 부자들에 비해 3배 가량 더 많이 익절을 하였으

며, 향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투자도 적극적으로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자산가치가 상승한 부자들은 다른 부자들에 비해 자산에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향후 유망한 투자처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투자를 회수하

는 등 사전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더 많이 시행하는 특징을 보였다.

총자산별 포트폴리오 점검  (단위: %)그림 60

주) n=400
 

전체

19.0

총자산 
50억원이상

24.9

총자산 
50억원미만

16.0

총자산
30억원미만

11.7

전체

19.0

총자산손실

20.9

큰변동없음

15.2

총자산증가

50.0

수익/손실 경험별 포트폴리오 점검   (단위: %)그림 61

주) n=400
 

종합자산가치 상승/하락별 포트폴리오 점검 행태 (단위: %)

주) 수익=종합자산가치가 상승한 부자, 손실=종합자산가치가 하락한 부자, 중립=종합자산가치가 큰 변동이 없는 부자, n=400
 

● 손실시 손절   ● 손실시 물타기 ● 수익시 익절   ● 수익시 추가투자 ● 유망처 신규투자   ● 예방적 비중축소

그림 62

수익

11.5

19.2

중립

3.4
2.3

손실

8.2

3.6

수익

11.5 11.5

중립

3.8 3.0

손실

3.6 4.6

수익

23.1 23.1

중립

5.7
6.8

손실

10.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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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설문조사 개요

본 보고서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주관으로 전문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전국의 금융자산 10억원이상 고자산가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방법

조사 대상 •금융자산 10억원이상을 보유한 개인

•만20세이상 금융의사결정자

조사 방법 •개별면접조사 (Face to face)

조사 기간 •2020년 7월 6일 ~ 8월 7일

표본 구성 •총 400명

표본 추출방법 •  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 

(수도권/비수도권, 자산규모별 Soft Quota)

참고2   용어정의 

● 총자산 =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 + 기타자산

● 금융자산 유형

-  유동성 자산: 현금, 수시입출금, MMF/MMT

-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 ELS(주가연계증권): 특정 주식 또는 다수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에 따라 지급 이익이 결정되는 증권

-  DLS(파생결합증권):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등)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

-  랩어카운트(일임형상품):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투자자가 맡긴 예비자산을 투자일임계약 체결 후  

투자자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자산규모 등을 감안해 운용하는 자산관리서비스

-  리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그 운용수익 및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자산 유형

- 거주용 부동산: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 거주외 부동산: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아파트/오피스텔, 빌딩/상가, 토지/임야 등 부동산

● 기타자산: 예술품, 금, 보석, 회원권 등 자산의 현재 시가

● 부자 분류

- 자산가: 금융자산 1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개인

-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개인

-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이상 개인

● 금융 지식수준 분류

-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 정도만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매우 높은 수준: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 투자성향 분류

-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적극투자형: 투자 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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